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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편만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달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

짐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

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

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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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세

상과 범람하는 세태의 변화에서도 

아직도 성경을 읽고자 하는 미국인

들이 많이 있다. 왜 성경을 읽으려

고 할까? 놀랍게도 미국인 중 과반

수를 상회하는 57%가 성경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

고자 하는 이유로 성경을 읽고 있

다. 다시 말해서, 성경읽기는 아직

도 많은 미국인들에게 신앙을 형성

하고 구축하는 기둥과도 같다. 따라

서 미국인 중 61%는 자신들의 현

재 성경읽기 수준에 불만을 갖는다. 

한마디로, 더 읽고자 하는 열정은 

가득하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성경읽기 열

정은 지난 2011년 이후로 그대로다

(참고 표1). 그리고 남성(54%)에 비

해서 여성(68%)이, 밀레니엄들

(55%)에 비해서 부머세대(68%), 백

인(58%)보다는 백인이 아닌 다른 

흑인이나 남미, 아시안들(67%)이, 

대학 졸업자(56%)보다는 고졸 학

력자(67%)들이, 그리고 중생한 신

자(85%)와 실천적인 크리스천

(84%)이 모두 날마다 성경을 더 많

이 읽고 싶어 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성경벨트’지역

으로 불리는 남부 지역에 사는 미

국인들(70%)이 서부 지역/북동부

지역(각각 55%) 미국인들보다 성

경을 읽고자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

었다.

미국인 다수가 성경을 좀 더 많

이 읽고 싶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읽고 싶은 걸까?

지난 1년 동안 성경 읽기를 얼마

나 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23%는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됐다고 답했

으며, 반면 8%는 줄었고 66%는 변

함이 없다고 응답했다. 2012년부터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 긍정적인 결과 즉 별다른 변화

가 없이 안정적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미국인의  숫자

는 늘어났다(2016년의 66%, 2012

년의 58%). 그리고 응답자의 평균

비율(23%)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

은 그룹은 여성(26%), 저소득층

(26%), 흑인(42%), 남부 주민(29%)

이었다. 

여기에 중생한 크리스천은 40%, 

실천적인 크리스천은 44%, 활발한 

교회 출석자는 42%였다. 

지난 해 응답자의 평균 비율보다 

성경을 더 읽지 않은 그룹은 역시 

밀레니얼 세대(11%), 무신론자 및 

불가지론자(10%), 교회 출석이 덜 

활발한 크리스천(16%), 흑인(11%)

이었다.

한편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응답자

의 67%는 신앙 여정의 중요한 부분

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말했으며, 

28%는 힘든 삶속에서 성경을 통해 

해답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20%는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중요

한 삶의 변화가 성경 읽기를 더 많

이 하도록 만들었다고 답했다. 그 

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성경을 

다운로드해서(18%), 지인이 성경

을 읽고 좋아진 모습을 보고(14%), 

교회에 나가면서 좀 더 친숙해져서

(12%), 성경을 함께 읽자는 제의를 

받아서(10%), 종교와 영성에 관한 

미디어의 대화를 듣고(5%) 성경을 

좀 더 읽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반대로 성경 읽기가 줄어든 동기

에 대해서 58%의 응답자(2016년에

는 40%)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므

로 너무나 바쁘다고 응답했다. 이외

에도,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돼

서(17%),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해

서(17%), 신앙에 회의를 느낄 만큼 

어려운 경험을 해서(12%), 가족의 

죽음이나 실직과 같은 중대한 변화

를 겪어서(8%), 아는 사람이 성경

을 읽어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서(6%), 다른 종교로 개종해서(5%) 

성경 읽기를 덜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

아직까지 미국인 중 과반수이상

이 성경을 더 읽고자 하는 것은 놀

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의 2/3(66%)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성

경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1년부터 성경을 읽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추세는 기복이 없

이 안정적이다. 바나 리서치의 편집

장 록산 스톤은 이번 설문 조사 결

과의 의미와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

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새해의 다른 결심들처럼 

성경 읽기도 목표에 대한 포부만 

있을 뿐, 대부분 바쁜 일상에 쫓겨 

그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한다. 오늘

날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

는가? 
<16면으로 계속>

미국인 중 과반수가 성경 읽는다!

많은 미국인들이 2017년 새해에 성경읽기를 결심했다. 그중 57%는 성

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나리서치, 2017년 결심으로 성경 읽고자 하는 미국인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17년을 맞아 느슨해졌던 마음을 접고, 새로운 결

단과 계획들을 세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알고 있지

만, 막상 실행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인 생각이다. 크리스천에게 있어 경건훈련은 바로 그

러한 결단이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로 항상 뒷전이 되

기가 십상이다.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승리하기 위해

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

들이 항상 성경을 읽겠다고 작정한다. 통독을 하거나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반드시 읽겠다는 다짐으로 이

미 2017년이 시작됐다.

‘바나리서치’는 미국성서공회와 함께 그렇다면 과

연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읽기

에 전념하고 있는가를 설문 조사해 그 결과를 내놓았

다(Bible Reading in 2017: A New Year’s 

Resolution).

‘2017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7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

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

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

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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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난달 20일 미국 제 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필자는 대통령 취임

식을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첫째, 대통령이 외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

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야 한다. 미국이 위대해 지는 것이 사

람이 강조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백악

관 뒤편에 있는 세인트존스 교회에 가

서 예배하므로 취임식 일정을 시작하

였다. 제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때부터 시작된 이 예배가 공식화 

되어서 그 교회는 “대통령의 교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

령이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알 수 없으나 필자는 

그가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

님의 은혜로 시작된 역사적인 첫걸음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

진 마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고 자신이 말한 것처럼 국민들을 진심

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

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

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는 시편 127편 1절의 말

씀을 품고 일하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대통령과 참

모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비즈니스맨에서 정치인으로, 회장에

서 대통령이 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

뢰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4년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기도해본

다. 

둘째, 국민모두가 대통령을 중심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대통령 후보선정을 위한 전당대회 및 대통령 선거 유세로 시작하여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확신한 사람들

은 아주 적을 것 같다. 그러나 막상 개표해보니 그가 대통령이 된 것

이다. 당선 이후에도 취임식 당일에도 아직도 그에게 반감을 가진 국

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취임식이 마무

리되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에서도 직원선거를 해보

면 그 결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간혹 공동체를 이탈하는 분들도 본

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기에 과정을 위하여 쏟는 최선 못지않게 이루어주신 결과

도 최선의 선물로 알고 받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잠언16장 33절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임연설에서 그가 말한 대로 정치인들의 나라에

서 국민들의 나라, 소수가 혜택을 누리는 나라에서 국민전체가 혜택

을 나누는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 미국(美國)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합쳐야 한다. 지도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

다. 그리고 보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대통령 못지않게 국

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나라에서 순종하는 나라로 바뀌

기를 기대해본다. 필자는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 되었을 때 그의 백인 우월주의적인 발언과 태도를 보며 걱정과 실

망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일단 공화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을 놓고 

기도해 보니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반성경적인 성향이 더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공화당의 손을 들어 이 나라를 성경중심 쪽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열왕기하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

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씀이 있다. 트럼프와 펜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여호야다와 같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아스처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

기에 올바른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한다. 우리 모두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미국의 재건을 위하여 이 세 가지

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자!
pwkim529@gmail.com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며 

지난해 12월 22일 시리아의 아사

드 정권은 헤즈볼라와 러시아의 지

원을 받으며 오랫동안 포위했던 도

시 알레포 탈환을 위한 전투 끝에 

승리를 선언했다. 헤즈볼라와 시리

아 정부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처형

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유엔

은 반군 대원과 민간인 3만4000명

을 알레포에서 철수시켰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의 승리가 처

음부터 확실시 된 것은 아니었다. 

또 헤즈볼라의 개입 결정이 반드시 

현명한 것도 아니었다. 2013년 5월 

헤즈볼라 지도자 나산 나스랄라 사

무총장이 1년 전부터 시리아 정부

군을 도와 반군과 싸운다고 발표하

자, 많은 레바논인들이 혼란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지지도

가 크게 떨어졌다.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등장하기 전에 시리아 혁명을 지지

했던 레바논의 수니파 무슬림 다수

는 격분했다. 그러면서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레바논의 도시 트리

폴리와 북부 국경 지대에서 수니파 

청년들이 무기를 들고 헤즈볼라를 

공격했다.

더욱이 시리아 내전 개입으로 헤

즈볼라는 많은 대원과 군사물자를 

잃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결국 알

레포 탈환전에서 승리했다. 시리아

의 내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로 인해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가

장 막강한 세력으로 입지를 다졌다. 

한때 존립을 위해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에게 의존했던 헤즈볼라는 

이제 시리아 정부군보다 더 강해졌

다.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다히예의 

다른 아지트에서 키 큰 지휘관이 초

조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TV를 

지켜봤다. 그 역시 시리아 내전에서 

헤즈볼라가 수행한 역할에 관해 언

론에 공개할 허락을 얻지 못해 이름

을 밝히지 않았다. “시리아 

내전이 국지전이라고 생각하

지 않았다”고 그가 뉴스위크

에 말했다. “알레포에는 국제

적인 영향이 아주 컸다. 테러

리스트(반군)는 고성능 무기

로 무장했다. 그들은 터키를 

통해 들어오는 자금과 무기

가 풍부하다. 많은 나라가 반

군을 돕는다.”

내전의 피해를 집계하는 

독립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

의 추정에 따르면 헤즈볼라

는 시리아에서 대원 1,387명을 잃었

다. 한때는 병력 손실이 너무 커 일

부는 주적인 이스라엘과 싸울 능력

이 크게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중동연

구소의 헤즈볼라 분석가 란다 슬림

은 “헤즈볼라는 노련하고 믿을 만

한 고참 지휘관들을 상당수 잃었

다”고 말했다. “헤즈볼라가 신속하

게 대체 인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헤즈볼라 대원들은 시리

아에서 감수한 자신들의 희생이 마

침내 보상받았다고 느낀다. 시리아

의 아사드 대통령을 지켜내서가 아

니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막강

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 맞설 

조직은 없다”고 그 지휘관은 말했

다.

그가 자신만만해 하는 이유 한 가

지는 정치다. 

지난해 10월 레바논 유권자들은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미셸 아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정정이 혼란

을 거듭하면서 대통령 자리는 2년 

동안 비어 있었다). 헤즈볼라의 시

리아 내전 개입이 처음엔 그들의 지

지도를 떨어뜨렸지만 반군이 갈수

록 과격화·급진화 하면서 많은 레

바논인은 IS 같은 반군을 더 큰 위

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헤즈볼라는 불필요하게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세력에서 레바논과 

IS 사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유

일한 존재로 탈바꿈했다. 영국 옥스

퍼드대학에서 헤즈볼라를 연구하

는 아우렐리 다헤르 교수는 “정치

적 차원에서 시리아 내전은 헤즈볼

라가 레바논에서 확고하게 세력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

다. “아운의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의 조각이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 개입으로 많은 대원을 잃었지

만 군사적인 이익도 얻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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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포 전투 승리로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 부상!
뉴스위크, ‘시리아내전개입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아사드 정권 도우면서 레바논서도 입지 다져’ 보도

“아사드 대통령은 간판에 불과, 실세는 헤즈볼라” 주장

   이스라엘, 무장수준과 최근 시리아 실전 경험 크게 우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구역 다히예에 위치한 원룸 아지트에서 50대 초반의 체격 다부진 알리(가명)가 

허리에 권총을 찬 채 철제 프레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곁에 있는 탁자 위엔 M16 소총이 놓여 있었다. 비슷한 

나이에 머리가 반백인 그의 친구는 문 앞을 지켰다.

알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리아 알레포에서 찍은 동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위장복을 입은 그가 커다란 기

관총을 들고 다른 대원 3명과 덤불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이었다. 배경에선 총성과 박격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게 나다.” 그가 자랑스럽게 동영상을 가리켰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

동영상에서 그는 상체를 굽히고 빈터로 달려 나갔다. 그곳에는 자바트 알누스라의 상징이 그려진 깃발이 세워

져 있었다. 자바트 알누스라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에 맞서 싸우는 이슬람주의 반군단체로 

알카에다 연계조직이다. 알리는 그 깃발을 내리고 대신 헤즈볼라 깃발을 올렸다.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시아

파 무장 정파로 자칭 ‘신의 당’인 헤즈볼라는 2012년부터 시리아 정부군의 편에서 반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동영상이 끝나자 알리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알레포를 탈

환했지만 아직 우리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뉴스위크는 시리아 내전 개입으로 다시 레바논 즉 중동 지역의 강자로 들어선 헤즈볼라가 결국 다시 세

력을 회복했다고 생생하게 현지에서 보도한다(HEZBOLLAH IS THE REAL WINNER OF THE BATTLE OF 

ALEPPO).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헤즈볼라깃발과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은 공

존하는 세력이다



이번 한파로 그리스나 세르비아 등

에 있던 난민 수천 명의 발이 묶였다. 

그들은 모두 망명신청을 기다리거나, 

국경을 뚫고 서쪽으로 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들이 살고 있는 텐

트나 노후한 창고에는 난방은 물론이

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

난민 문제를 놓고 대응에 미온적인 

유럽을 지적해온 난민 지원단체들은 

또다시 유럽 각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중이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코디네이터인 

스테파노 아르겐지아노는 “기상 이변

으로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

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유럽 각

국의 정책이 초래한 잔인하고 비인간

적인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유럽에서 오직 안전과 보호만을 구하

는 사람들에게 저지하고 괴롭히는 중

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그동안 반복적으

로 그리스의 여러 섬에 있는 캠프에 

사는 수천명의 난민들을 그리스 본토

의 시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하

지만 지금도 많은 난민이 그리스 제

도의 야외 캠프에 남겨져 있는 상황

이다.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는 지난 1월 11

일, 그리스 정부가 레스보스섬에 배

를 정박시켜 몇 백명의 난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장기적인 대응으로 충

분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지금 단지 보호소를 요구하고 있지

만, 처벌을 받고 있다.” 국제구조위원

회 유럽 대표인 에리나 엘리노 라이

케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아직 

충분히 고통받고 있지 않아서인가?”

세르비아에서는 최근 약 7,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도가도 못한 신세

로 묶여있다. 국경없는 의사회에 따

르면, 그들 또한 야외캠프나 버려진 

창고 등에서 살고 있는 중이다. 국제

구조위원회는 이들 중에서도 특히 혼

자 여행을 하는 아이들은 저체온 증

으로 사망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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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의 삶의 방법은 세

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르다. 성도의 삶은 하나

님의 통치 하에 사는 삶이

다. 따라서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삶, 성실하게 사는 

삶,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

람, 자기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시37:3-6). 우리는 인생

을 가다가 어떤 위급한 상

황을 만나도 불안해하거

나 당황하지 말고 모든 것

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야 한다. 인생길이 막

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찌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여 용기가 생기

고,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길 것이다. 상황이 호전되고 생

각지 않았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

엇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하는가?

첫째로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해결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

제를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돌을 굴려버리듯 하나님께 

밀어 붙여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 어

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 생각 내 방법을 단념하고 하

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

록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고 역사

하시는 분이시다(롬8:28).

둘째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다. 성경

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게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

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5:7)고 했다. 모든 것이 궁극

적으로 잘될 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는 말씀이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모든 염려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 버려

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막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근심되는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함으로 하

나님께 맡겨 버려야 된다.

셋째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고 했다. 우리 성도

들은 원수가 있어도 안 되고 또 원수를 갚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성경은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

우라고 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해

야 한다. 성도들도 원수에게 당한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

수를 갚고 싶은 충동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한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히

10:30)고 말씀하셨다.

넷째로 성도는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 “무

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

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는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바심을 하

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겨 버리라

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결과가 좋을 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헛된 삶을 살아가

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nammicj@hanmail.net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소망 칼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2면에서 계속>

소중한 실전 경험을 얻었을 뿐 아

니라 이란에서 시리아를 통해 들어오

는 무기 보급로도 구축할 수 있었다. 

헤즈볼라로선 무기 확보가 시리아 내

전 개입의 주된 이유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런 이득에는 대원을 잃는 

것 이상의 대가가 따랐다. 헤즈볼라 

대원들은 시리아 정권을 좋아하지 않

는다고 말한다. 헤즈볼라 대원인 알

리는 다히예의 아지트에서 시리아 아

사드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

자 콧방귀를 뀌었다.

“우리와 시리아 정권은 자주 서로 

총을 겨눈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시리아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린 시리아에서 우리가 장악한 땅

의 대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우

리는 바샤르 알-아사드라는 잘 생긴 

사람을 좋아해서 시리아에 있는 게 

아니다. 시리아가 레바논을 침공하려 

한다면 우린 그들에 맞서 싸울 것이

다.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우

리가 시리아에서 싸우는 건 우리 자

신을 위해서다. 우리의 이익을 지킬 

뿐이다.”

무슬림 분석가는 헤즈볼라가 시리

아 정부에 대해 갖는 반감이 갑작스

레 생긴 게 아니라고 말했다. “헤즈볼

라의 군사 지도자들은 시리아 정부군

의 능력이 떨어지며 정권 편에 선 민

병대의 군기도 엉망이라고 생각한다. 

아사드 대통령과 시리아 정부군은 헤

즈볼라의 시리아 주둔에 이의를 제기

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알리의 반백 머리 친구도 동의했

다. “아사드 대통령은 간판에 불과하

다. 그는 실세가 아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쪽은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헤

즈볼라다.”

레바논의 수니파는 시리아에서 아

사드 정권이 승리함으로써 시아파인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계속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는 그런 사실

에 반감을 갖는다. 수니파 살라피주

의자로 트리폴리의 바브-알-타바네 

구역에서 소규모 민병대를 이끄는 무

함마드(가명, 30대 중후반)는 시리아

에 들어가 자바트 알누스라 편에 서

서 싸웠으며 알레포에서도 얼마 동안 

반군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우린 시리아에 다시 돌아가 싸울 것

이다. 이 잔인한 아사드 정권이 무너

질 때까지 말이다.”

무함마드는 레바논의 수니파가 처

한 곤경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런 

상황을 헤즈볼라와 이란 탓으로 돌린

다. “레바논의 수니파는 허약하고 열

등한 집단으로 대우 받는다”고 그는 

말했다. “헤즈볼라가 정부를 장악하

고 있으니 그들이 힘을 쓸 방법이 없

다. 전쟁에서 아무도 수니파를 도와

주지 않는다. 이란인과 헤즈볼라에 

도륙당할 뿐이다. 우리는 어떤 수단

을 써서라도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레바논 안에서도 같은 상황이

다.”

당연히 헤즈볼라는 무함마드 같은 

레바논 수니파의 급진화를 우려한다. 

헤즈볼라가 장악한 지역에서 이슬람

주의자들의 공격이 빈번했다. 그런 

공격으로 2015년 11월엔 헤즈볼라 

대원 43명이 사망했다. 다히예의 헤

즈볼라 지휘관은 그런 위협이 아직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테러리스트가 

다히예에서 자동차 폭탄을 설치하면 

우리는 레바논 정부에 ‘직접 제거하

든지 우리에게 맡기든지 하라’고 말

한다. 그들이 할 수 없을 땐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한다. 우린 레바논

에서 공격을 시도하려던 테러리스트 

수백 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체포해도 언제나 한두 명이 빠

져나갈 수 있다.”

무함마드는 헤즈볼라의 승리를 어

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레바논에서 

우리는 세계가 놀랄 일을 감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겐 계획이 있

다. 반드시 재기할 것이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수니파의 

공격 위협을 받긴 하지만 시리아 내

전을 통해 승승장구하면서 마침내 초

점을 남쪽 이웃나라인 숙적 이스라엘

에 맞출 수 있게 됐다. 다히예의 헤즈

볼라 지휘관은 “이스라엘에 대해선 

우린 자면서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제나 그들을 지켜본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

른 지 10년이 넘었다. 곧 다시 양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다. 헤즈볼라는 2006

년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어려운 여건

에서도 선전을 펼쳤다. 그 이래 헤즈

볼라는 훨씬 나은 무기를 확보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헤즈볼라의 무

장 수준과 최근 시리아에서 얻은 실

전 경험을 크게 우려한다. 헤즈볼라

는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500㎏짜리 

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GPS 유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러시아제 대전

차·대함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도 보

유한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

사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병기고가 유

럽연합(EU) 나토 회원국의 병기고를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

했다. 다히예의 헤즈볼라 지휘관은 

이렇게 자랑했다. “이스라엘이 우리

를 상대로 지상전을 감행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은 거미집보다 

허약하다.”

그런 허세에도 헤즈볼라는 이스라

엘과 정면 대결을 원치 않는 듯하다. 

2015년 1월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헤즈볼라의 무기 수송 차량을 공습했

다. 헤즈볼라는 대전차 미사일로 보

복해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즉시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1년이 훨씬 지난 

2016년 11월 이스라엘은 또 다시 시

리아에서 헤즈볼라의 무기 수송 차량

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번엔 헤즈볼

라가 보복 공격을 할 생각도 하지 않

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은 헤즈볼라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양측

의 ‘상호 억지’ 전략이 지속될 듯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헤즈볼라 대

원인 알리는 이스라엘과 싸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은 2006년부터 이 게임에서 지고 있

다”며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었

다. “헤즈볼라는 ‘신의 당’이다. 신이 

우리 편이라는 뜻이다. 우린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한파로 난민들 위기!
허핑턴포스트, 갑자기 밀어닥친 한파로 유럽에 산재된 난민들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보도

지난 달 유럽 전역의 기온이 폭설과 함께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유럽의 기온이 급강하했다는 것은 단지 많은 사람

이 따뜻한 음식을 더 자주 찾거나, 난방을 위해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지금 유럽에는 그 어

느 때보다 날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바로 난민에 과한 이야기다.

따라서 ‘허핑턴포스트’는 유럽을 뒤덮은 한파로 난민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한다(Extreme Weather In Europe 

Endangers Most Vulnerable Refugees: They’ve already been living outdoors for months without any hope of 

successful relocation).

8명이 가난한 18억명과 같은 양의 부 소유

알레포 전투 승리로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 부상!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성공했

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난지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

억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사

람이다. 바로 애플의 CEO이자 공

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이야

기이다. 인터넷에 소개된 이야기인

데 한번쯤 되새겨보고 싶은 사람

이다. 그는 1955년에 태어나 2011

년 췌장암 때문에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단다. 그가 가진 암은 

수술로 치료될 수 있는 암이었단

다. 그런데 그는 수술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신체에 칼을 대

고 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

이란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월터 아이작슨에

게 물었다. 그는 잡스와 이 문제를 

놓고 수차례 대화를 한 사람이다. 

스티브 잡스는 수술대신 대체의학 

같은 것을 의존했다고 한다. 9개월 

후 잡스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강

력한 권고를 해서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

가 늦어서 그 몸에 이미 다 퍼진 뒤

이었다. 잡스는 암을 수술 받을 때

까지도 그 암의 심각성을 경시했

고 결국 수술을 늦춘 그 결정에 대

해 후회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병상

에 누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는 이렇

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 정

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

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

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을 하고

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 돈이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

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내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

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

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

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안 생명

의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

는 그 기계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가까

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

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쉬지 않

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

다.....(중략)” 

어떤 것이 가장 힘든 것일까 그

건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

용해서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

도 있다. 직원을 고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병을 대신 앓도

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

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삶 생명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떤 시점

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때가 되면 

이웃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

신을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

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한 번 점검해보아야 한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 왔는지 잘 살

아온 인생이었는지 잘못 살아온 

인생인지 달려온 방향에 문제는 

없었는지 나 때문에 누군가 울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속한 조직 공

동체에서 내가 할 역할은 제대로 

수행했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선

한 영향을 끼쳤는지 언젠가 마지

막 주님 앞에서 결산하고 평가받

아야 할 날이 다가올 텐데, 그날 주

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는지 자신

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다

는 것이 쉽지 않다. 긍정적이든 부

정적이든 평가와 판단 그 자체가 

힘든 것이다, 남이 나를 잘못 판단

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

라 나도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할 때

가 많다. 남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다

른 사람의 장점이나 잘하는 장점

은 낮게 평가하고 단점이나 허물

을 크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자신을 평가할 때는 장점은 

확대하고 단점이나 허물은 축소하

려는 욕구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올바로 정확하

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과거에 비쳐진 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2017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다, 

사랑도 중요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라고 한다. 그렇다 이 세 가지가 항

상 있어야 충성도 기도도 봉사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비로소 하

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다. 왜

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

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

닌 것이다.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

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 

최종 평가를 받기 전에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 중

에 사랑이 제일임을 내 삶으로 실

천해서 이 세상을 다 살고 시시각

각 다가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

님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착하

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원한다.

revpeterga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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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개의 동상이 서 있단다. 하나

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미소 

짓는 모습, 또 하나는 사람이 지구

본 위에 거만한 표정으로 서있는 

모습, 그리고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거기 

설명이 있단다.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한다.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고, 지구본 위에 거만

하게 서있는 것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는 거고, 지구본 밑에 깔려있

는 것은 시간을 무시하다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고통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최후

의 신문을 만들고자 이것을 세웠

다.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

다.

시90편을 보면 120살 노인이 된 

모세가 기도한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

다! 120살로 장수했지만 그 인생을 

돌아보니 새가 날개 치며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다. 시간은 

잠잘 때도 흐르고 쉴 때, 싸우고 갈

등할 때도 스탑 않고, 속상할 때, 

일할 때도 쉬지 않고 흘러간다. 이

렇게 흘러가다 모든 인생이 허망하

게 사라진다.  그러면 죽을 날이 가

까워지며 주님이 재림하실 날도 가

까워 오고, 심판날도 다가온다.

헬라어로 시간이란 말은 두 단어

로 크로노스, 양적으로 측정되는 

시간, 카이로스, 질적으로 측정하

는 시간, 기회다. 16절의 세월은 카

이로스다. 시간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세월이라 번역했다.

카이로스란 단어가 생겨난 배경

이 있다. 옛날에 큰 배가 항구에 들

어가려면 선원들은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바다에서 기다려야 했다. 

밀물 때를 놓치면 다음 밀물 때까

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

든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 

이처럼 하나님 뜻을 행할 기회가 

오면 물때를 놓치지 않듯이 잡으라

는 거다.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

다. 주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항

상 있는 게 아니다.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한다. 

해야 할 일을 미루며 기회를 놓치

는 바보가 되지 말기 바란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 ‘아끼

라’는 헬라어는 엡1:7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

다”고 하는 그 구속이란 단어다. 구

속은 돈을 지불하고 아직 찾아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세월을 아끼

라는 말은 세월을 구속하라, 시간

을 구원하라는 뜻이다. 때가 악하

다는 말은 포네오스다. 세 가지 뜻

이 있다. 영어 포르노가 이 단어에

서 나온 것처럼 음란방탕하다, 가

난하다, 가치가 없다 란 뜻이다. 세

월을 아끼지 못하면 가난하게 되

고, 포르노처럼 방탕하며 악하게 

살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

을 구속해서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

가 되기를 바란다.

1.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시간이 금이라고 하지

만 시간은 금에 비할 바가 아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 속에 내 생

명이 담겨있다. 세월가면 내 생명

도 흘러가는 거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생명을 아끼는 거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을 살고 

난 다음 자기의 인생을 계산해 보

았더니 잠자는 시간 26년,  음식을 

먹으며 보낸 시간 6년, 수염 깎는 

시간(털보 추정) 228일, 담배 피는 

시간 1200일, 코푸는데 걸린 시간(

축농증환자 추정) 80일, 화장실 사

용시간(신문 읽음 추정) 2년, 그러

고 나니 일한 시간은 21년 밖에 안 

되고, 80년 인생에서 웃고 기뻐하

던 시간은 불과 46시간 밖에 안 되

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만

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시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2. 모든 기회가 시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러 

시골 가는 기차를 탔다. 먹을 것 한 

보따리 들고 탄 노인과 동석하게 

되어 전도하려고 대화를 시작했는

데, 노인이 아들자랑 딸자랑 줄줄

이 늘어놓는다. 어르신 물질의 행

복은 잠깐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갈 곳 준

비되셨어요? 물으니, 아따 이 양반 

예수쟁이구만! 핀잔주면서 또 다

시 자식자랑을 늘어놓는다. 아, 내 

아들이 순천서 변호사여! 서울에

도 대궐 같은 집이 있는데 왜 갈 곳

이 없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

를 믿어? 그래서 전도가 중단이 되

었다. 한참 있다가 다시 전도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영감님,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게 정한 거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했더니 

젊은 양반 여기가 당신네 예배당인

줄 아시우? 핀잔을 주고 소주를 사

더니 같이 먹자고 권하더란다. 그

러면서 건강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앞으로 자기는 20년을 끄떡없이 

살 수 있다는 장담하더란다. 말이 

안통해서 눈을 감고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한참 후에 철도공안

원이 와서 옆자리에 있던 노인을 

아냐고 물었다. 영감님이 술에 취

해서 화장실 갔다가 바람 쏘인다고 

승강구에 나갔다 떨어져 즉사했단

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

셨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유산시켜 

놓친 거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귀

한 기회를 담아주신다. 고후6:2, 보

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

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

니라! 역사가 비홀드에게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평생 역사를 연구

하는 중에 느낀 걸 한마디로 말씀

해주십시오. 비홀드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영원한 

공의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다. 악

하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심

판하신다. 세상은 점점 선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 

존 번연은 이 세상은 사람을 유

혹하여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

는 마취제와 같다했다. 사람이 마

취되면 이를 뽑고 팔다리를 자르며 

수술해도 감각이 없다. 그래서 너

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

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다! 아끼라는 말은 값

을 지불하고 시간을 구속해서 네 

기회로 만들라는 거다. 벵겔은 이 

말이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사

라고 해석했고, 요한 칼빈은 마귀

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이 말세라고 말

한다. 그래서 예수 믿나? 질문하니 

교회 다니지 않는단다. 그런데 어

떻게 말세란 말을 해? 세상이 이렇

게 악하니 막장까지 간 거 아니겠

어요? 지옥도 천국도 주님의 심판

도 모르는 불신자가 세상 보고 말

세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말세를 인식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비한다면 얼마나 탄식할 일

인가? 세월을 구속하여 새해에 승

리하기 바란다.

4. 주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엡5: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

가 이해하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

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

인지 알고 사는 거다. 배가 나침반 

없이 마음대로 가면 표류하고, 자

동차가 정지 우회전 좌회전 유턴신

호를 무시하면 대형사고가 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신호도 주시

고 빨간 신호도 주시고, 때로는 우

회전, 좌회전 신호도 주셔서 가지 

말아야할 곳은 스탑하고 유턴하게 

하신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갖고 싶

다고 다 갖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

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

다. 우리에게 영원한 표준이 있는

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 이

뤄지는 게 성공이 아니다. 때로는 

내 뜻이 막히고 하나님 뜻이 이루

어져야 복이 될 때가 많다. 인생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 뜻을 알고 순

종하는 거다.

5. 성령충만을 지속해야 하기 때

문이다.

엡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

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전자제품의 건전지가 다 

소모되면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없

듯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면 안 된다는 

거다. 성령충만이 지속돼야한다. 

어떻게 성령충만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기

도생활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게 귀하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한다. 기도생활

로 호흡하면서 성령충만 받기 바란

다. 성령충만을 지속하기 위해 예

배와 찬송과 사랑의 섬김과 복음전

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려면 사소한 일

에 바빠서는 안 된다. 시간의 가지

치기를 잘해서 기도와 하나님 만나

는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6.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

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전11:9, 청년이여, 네 어린 시절

을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네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

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쫒아 행

하라! 인생을 사는 것은 내 마음대

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다 내 자유다. 믿는 것도 자유

고 안 믿는 것도 자유고, 잘 믿는 

것도 자유고 대충 믿는 것도 자유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한 가

지를 기억해야한다. 

전11:9,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

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주신만큼 다시 찾으시고, 

받은 만큼 책임을 물으신다. 백세

무병장수도 귀한 하나님의 복이지

만, 장수한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것은 알아야한다. 많은 물질을 가

진 것도 귀하지만, 받은 만큼 하나

님이 책임 물으시는 것을 알아야한

다. 직분도 맡은 자들에게 충성했

는지를 심판하신다. 대가를 지불하

고 세월을 구속하여 영적인 기회로 

만들어 승리하기 바란다.

기회를 구속하려면 핵심적으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한다. 세

상의 삶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

릴 때만 결정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천년만

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허송세월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월을 구속해

야한다. 
<6면으로 계속>

송상철 목사
(새한교회 담임)

푸/른/초/장

세월을 구속하여 승리하라!

(엡5:15-18)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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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는 기독교가 아닌 불교와 유교의 영

향을 받은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을 기회가 되면 교회로 이끌

어 전도하고 싶은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참 생명력이 있는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좋은 실례가 없는지요?

-케빈 김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구

원을 등산으로 비유하며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듯

이 구원의 길은 다양하며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

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주의, 독선주

의라고 말할지 모르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에게 있습니다. “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

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일이 없음이라(행4:12)” 주위의 친구

에게 먼저 빛과 소금의 선한 행실로 간접전도를 하시고 기회가 되면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소개된 중

국의 석학 임어당 박사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

은 한 때 기독교를 떠났다가 “탕자가 돌아옵니다” 하고 다시 기독교

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임어당 선생은 원래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예

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갔

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장학금을 받으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

활을 하며 아쉬운 것이 없자 그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

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임어당 하면 세계적

인 석학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탕자가 돌아옵니다 하

고 기독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

람들이 묻자 “나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한 유교를 많이 연구하고 불교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종교를 비교해

본 결과 기독교에만 생명과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석가모니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

습니다. 그때 그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쯧쯧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굴

었으면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업보요 업보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

세음보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로 보니 그 종교에는 살 길

이 없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이번에는 공자가 지나

가다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유교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납니

다. 기어이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공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놈 네가 죽으려고 거기에 빠졌느냐? 빨리 

나오지 못해?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줄 생각은 하

지 않고 야단만 치고 갔습니다. 유교는 책망을 잘하는 종교입니다. 

또다시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지나가는 

한분이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이셨습니다.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질렸습

니다. 줄을 메고 내려와서 나를 업고 다시 줄을 타고 올라가 죽을 수

밖에는 없는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살길은 여기에 있고 문제 해결

은 여기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

만이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을 하

신 참 구세주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특별히 미

국의 총체적인 회복을 위해 지난 8

년간 기도했던 모든 크리스천들에

게는 더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날이

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몇 가지만 나눕니다.  

대통령 취임 전야 행사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퍼지

다!   

대통령 취임전야행사는 미국의 

역사에 가장 큰 역사적 획을 그었

고 노예해방을 시키셨던 첫 번째 공

화당 대통령인 링컨대통령 기념관

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야연설이 끝나

자마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

이 링컨대통령 기념관 전체를 웅장

하게 가득 채워나가면서 불꽃놀이

가 시작되었고, 링컨기념관바깥까

지 가득채운 시민들의 박수가 끊이

질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전

야 연설을 조금 요약하여 번역한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8개월 전

에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지만, 저보다 여러분

이 훨씬 더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

는 단지 메신저였어요.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이 나라가 처한 현실에 우

리 모두는 힘들어했고 그래서 우리

는 이제 진정한 변화를 원하죠. 오

늘 이 전야제도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의미 있게 링컨기념관에서 

열게 되었는데 이렇게도 많은 분들

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략) 우

리가 시작한 것은 무브먼트(move-

ment, 운동)이었죠. 아니, 여러분

이 시작한 것이 바로 ”운동”이었습

니다. (생략) 이 ‘운동’은 매우 매우 

특별한 운동이었죠. 우리는 이 나라

를 연합시키며,  미국을 다시 위대

한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약

속합니다. 저는 죽도록 열심히 일하

여 미국의 현 상황을 바꿔놓겠습니

다.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고 미국이 

수년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할 것

입니다.”...        

제 45대 대통령 취임식-가장 많

은 교역자들의 말씀과 기도, God 

Bless America!! 

하나님 경외! 성경말씀 경외!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펜

스 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는 하나

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존중하

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교역

자들이 로널드 레이건  이후 가장 

많이 초청되었으며, 특별히 그들 중

에서 6명의 교역자들이 취임식 때 

말씀과 기도를 나누었다는 점입니

다.

개신교에서는 세 분이 대표적이

었는데,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폴

라 와이트(플로리다 뉴데스티니센

터) 목사,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

사(전미 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 콘

퍼런스 회장)들이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를 나눴고, 그 외에 캐톨릭에서 

2명, 유대교 랍비가 한명 참석하여 

총 6명입니다. 그동안의 오바마 정

부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조

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프랭크

린 그래함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동안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

하는 목사”라는 이유로 처음엔 백악

관 기도회에 초청을 받았다가 결국

은 거절 통보를 받고 백악관 밖에

서 말씀과 기도를 선포했어야 했던 

적도 있었으며, 그 외의 목사들 역

시 반동성애로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동안 반기지 않았던 사역자들입

니다.    

또 다른 개신교 목사 중 한분은 

TV 복음전도자인 폴라 와이트 목사

인데, Focus On the Family의 제임

스 돕슨 박사는 폴라 와이트 목사가 

트럼프를 전도한 목회자라고 소개

한 적이 있으며 트럼프의 영적 멘토

로도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가 

인용한 성경구절들! 

트럼프 대통령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를 

인용하였으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

다”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을 인정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마이크펜스 부통령은 역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

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

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

는 말씀을 펼치고 부통령선서를 하

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대선에 처

음 나올 때부터 미국시민들에게 “기

도”에 대한 강조를 가장 많이 한 부

통령후보자였고, 지금은 미국의 부

통령이 되어 미국에 지난 8년간 급

속적으로 무너진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자 겸손히 그러나 강력히 주

도적으로 리더십을 이끌어가고 있

습니다.  

“In Jesus name we all Pray! 예

수님의 이름으로!”  

이번 대통령취임식이 특별히 주

목받은 것은 취임식축하를 위해 온 

개신교 목님들이 매번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명확하고 확

실하게 기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

다! 지난 8년 동안은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백악관에

서 들어보기 힘든 일인 거 여러분

도 아시죠? 오바마는 오히려 백악

관에서 수백 년 전통이었던 국가기

도(National Prayer)모임까지도  없

앴을 뿐만 아니라 꼭 기도회를 해

야 할 상황에서는 형식적인 “아멘”

만 허락했을 뿐입니다.  

다른 종교정치인들을 기분 나쁘

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유였고, 

그런 것을 오바마정부에서는 Po-

litical Correctness(소수를 위한 다

수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강요)라고 

했는데, 이번에 미국과 트럼프를 축

복하기 위해 대통령취임식에 나선 

대표 기도자들의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기도를 마친 것 외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힘과 능이 있음을 강조했다

는 것이 이번 취임식의 가장 멋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잊지 못할 프랭크 목사의 축사말

씀 중에 취임식 날 비가 오는 것을 

언급하며 “비는 성경적으로 축복이

다”로 시작하여 말씀 중 “There is 

only one God, one mediator Je-

sus Christ”(“오직 하나님은 한분이

시고 중보자도 한분 예수님뿐입니

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통령취임식 때 초청된 음악가/

연예인들-세상이 좋아하는 선정적

이고 진보성향의 가수들보다는 온 

가족들이 맘 놓고 들을 수 있는 가

수들까지 초청

이번 대통령취임식이 오바마 때

와 매우 다른 것은 사탄경배의 소문

이 도는 선정적인 가수로 알려진 비

욘세(힐러리 대선을 위해 모금 공연

까지 했었음) 같은 가수들이나 동성

애, 성전환자,  극단주의 이슬람지지 

단체들보다는 ‘건강한 가정, 남녀만

의 결혼, 생명의 소중함’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성경적 가치관

을 따르는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많

이 초청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

음을 훈훈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미대통령 취임식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과 미국시민들 앞에서의 

경건하고도 엄숙한 선서가 주된 목

적의 행사입니다. 화려할 필요도, 거

창할 필요도 없는 것은 물론이며 오

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통

령 직을 수행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자리인데, 세월이 흐르고 가치관의 

타락 속에서 그 본연의 의미가 퇴색

된 감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계기로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고위직 관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

는 진실한 마음의 자세로 자신들의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전

통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

으면 합니다.    

특별히, 무너진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고자 하는 새롭게 세워진 트

럼프와 펜스정부와 그들의 가족들

이 모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

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다른 가치를 보여주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취임전야행사부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예수 이름으로 기도

선정적이고 진보성향 아닌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가수들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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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9백만이 

넘는 수의 

후 이 족 은 

중국의 무

슬림들 가

운데 가장 

크고 널리 

퍼진 민족

이다. 그들

은 거의 모

든 도시와 지방에서 만나볼 수 있

으며 특히 중국 남서 지역에 많이 

산다. 그 지역들 가운데 어느 한 도

시에서 다수그룹을 이루진 않지

만, 그들은 중국 도처에서 문화적, 

정치적으로 장악해왔다.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북서쪽의 많은 

지역들이 무슬림 영토로 간주된

다.

후이 족은 7-14세기에 걸쳐 중

국에 온 상인, 군인, 공직자 신분의 

무슬림들이 중국 한족 여성과 결

혼해 정착하면서 생겨났다. 중국

의 다른 무슬림들과 달리 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약간의 아랍어와 페

르시안 어휘들이 섞인 거주 지역

의 중국 방언을 사용한다. 후이족

은 중국사회에 아주 동화돼 있어

서 음식이나 종교적인 면을 제외

하면 한족과 거의 구분할 수 없다.

삶의 모습

후이족은 유명한 상인들이다. 사

실 그들이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된 

것도 유리한 사업들을 통해 얻어

지는 이익 때문이었다. 그러나 종

교적 순수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이 족은 항상 사

회적으로 분리돼 지내왔다.

북 중국의 농촌 지역에 있는 후

이족은 밭에서 밀과 쌀을 재배하

였고 반면 좀 더 멀리 남부 지역에

서는 논농사를 하며 쌀을 경작한

다. 일부는 소규모 산업체에서 일

하기도 하고 양과 소를 기르거나 

야채들을 키워 소득을 얻는다.

도시에 사는 후이족은 대부분 

정부 고용인으로써 주거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비 노동자나 

공장 근로자들이다. 다른 이들은 

가게 운영을 하거나 정육점을 운

영하기도 한다. 정육점에서는 여

전히 "할랄(halal)"을 판매하는데 

이는 회교법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잡은 동물의 고기이다.

후이족의 식생활은 쌀, 밀가루,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이 주된 

음식들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돼

지고기뿐만 아니라 말, 당나귀, 노

새와 모든 야생 짐승들이 식용으

로는 금기시 돼있다.

1949년 사회주의 개혁 이후 조

혼제도, 정략결혼, 일부다처등과 

같은 후이 족의 전통들이 금지되

었다. 오늘 날 후이 족 여성은 남성

과 동일한 이혼과 상속에 대한 권

한이 있다. 정부는 20대 중반,후반

에 결혼하는 만혼(晩婚)을 장려하

며 한 부부에 한 자녀 개념의 가족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무슬림 관

습에 따라 후이족 여성은 후이족 

외의 남성과 결혼할 수 없지만 후

이족 남자는 한족(Han)이나 후이

족 외의 다른 민족 여성과도 이슬

람을 기꺼이 따르기만 한다면 결

혼 할 수 있다.

신앙

8천1백만 후이족의 90%가 무슬

림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이슬람

을 "후이족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

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후이 족 사이에서도 매우 다른 

이슬람 분파들이 있다. 구(舊) 분

파는 중국 문화에 이슬람을 받아

들이기 위한 필요로 인해 생겨났

고 신(新) 분파는 중국 이슬람의 '

순수성'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발

전됐다. 그러나 모순인 것은 후이

족 가운데 이슬람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

다. 북서쪽 중국의 후이족은 매우 

보수적인 반면 북동쪽은 좀 더 자

유로운 편이어서 고향에서 떠나오

게 되면 담배와 술을 하고 돼지고

기도 먹는다. 무엇보다도 후이족

들은 세계에서 가장 덜 급진적인 

무슬림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후

이족을 방문하는 무슬림들은 신앙

심의 깊이가 결여된 그들에게 매

우 실망하곤 한다.

모든 한족이 죽은 후 화장을 해

야만 하는데 반해 중국 정부는 후

이족에게 이슬람 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현재 중

국에서 행해지는 산아 제한정책에

서도 후이족은 일부 면제받고 있

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국 정부는 이슬람에 극명하게 

호의를 보인다. 모스크(이슬람사

원)는 사유 재산법과 주택 세금에 

면제되고 있으며 몇몇 오래된 모

스크는 정부기금으로 개조됐다. 

정부는 또한 종교 지도자와 새로

운 "아홍(ahongs)"의 훈련을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

중국 무슬림은 개종하면 박해가 

따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꺼려한다. 후이족을 위한 기

독교 방송과 자료들이 있지만 현

재까지 그들 가운데 알려진 기독

교인은 없다.

중국의 후이(Hui)

www.ch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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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종교에도 사드 보복? 한국 선교사 무더기 추방

중국 옌볜에 거주

하는 선교사 A씨는 

지난 12일 저녁, 집안

에서 쉬고 있다가 갑

자기 들이닥친 공안

에 체포됐다. 중국에

서 금지하는 선교 행

위를 했다는 이유였

다. 그런데 체포된 것은 A선교사만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 전체가 불려가 밤샘조사를 받았다. 공안들은 “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윽박질

렀다. 

조사를 마친 공안은 A선교사 가족에게 즉시 출국

할 것을 명령했다. 결국 그는 체포된 지 8일 만에 한

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였다. 15년 간 기도와 눈물을 뿌렸던 선교 사역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한국인 선교사 17가정

이 최근 강제 출국을 당했다고 복수의 선교단체 관계

자들이 26일 밝혔다. 한 단체는 금명간 3가정이 추가

로 출국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중

국에서 특별한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공안들에 

의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조사를 받고 황급히 사역지

를 떠나야 했다. 대부분 10년 이상 활동해온 장기 사

역자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통상적인 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B선교단체 관계자는 “중국에

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 당하거나 비자 연

장이 취소되는 일은 매년 있었으나 최근엔 다른 기류

가 감지됐다”며 “공안들이 가족 전체를 입건해 조사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 등을 표

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추방된 공식 혐

의는 외국인에 의한 포교활동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불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C선교단체 관계자도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몇 차례 공안들에게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

만 이번처럼 철저하게 당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D선교사는 “얼마 전 친분이 있는 중국 공안에게 들었

다”며 “이번 조사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면 봐줄 수 

있는데 위쪽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선교사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중국 정부

가 이처럼 갑자기 강경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악화된 한·중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

다. 이번 조치가 한국정부를 압박하려는 일련의 시도 

중 하나라면 앞으로 추방당하는 선교사들은 더욱 늘

어날 수도 있다. 

한국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현재 트라우마에 따른 

상담과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주 정도는 외부와 접촉을 끊고 휴식을 취할 것이

라고 선교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선교단체들은 6개월

에서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진 뒤 이들을 재 파송할 계

획이다. 중국 화교들이 거주하는 제3의 국가가 될 가

능성이 크다. 

C선교단체는 아직 중국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들에

게 노트북과 휴대폰을 모두 교체할 것, 모임을 갖지 

말 것, 강제 출국에 대비해 짐을 싸놓을 것 등 위기 상

황에 따른 행동 요령을 공지했다.

중국은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10대 파송국 중 

하나다. 한국교회는 1913년 최초로 중국 산둥성에 해

외선교사를 파송한 이후 현지 교회와 협력하면서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트럼프, "무슬림 7개국 국민, 미국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시

리아, 리비아 등 중동

과 아프리카 무슬림 7

개국 국민의 미국 입

국을 전격 금지시켰

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

이 신청한 미국 비자발급은 중단됐으며, 미국에 도착

한 시리아 난민들이 뉴욕 JKF 국제공항에서 억류되

는 사태도 발생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8일 트럼프 대

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를 비판했으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수반은 미국행을 거부당한 난민들을 환영한다고 밝

혔다. 미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소

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잠재적 테러 위험

이 있는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

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7개국은 이라크, 시리아, 이

란,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등이다.

이들 국가 출신 국민들은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더

라도 미국 입국이 금지됐으며, 입국 금지대상국이 아

닌 나라의 국적을 이중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미국 입

국이 거부됐다. 

행정명령이 발효된 직후 카이로에서 뉴욕행 이집

트에어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이라크인 푸아드 샤레

프(51)씨 가족 5명은 탑승을 거부당했다. 

샤레프씨는 “집도, 차도, 가구도 다 팔고, 나와 아내

는 직장도 그만뒀다”며 “특별이민비자로 테네시주 내

슈빌에서 정착하려던 계획이었는데 트럼프가 우리 

가족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라크 난민 2명은 공

항에 억류됐다. 이중 한 명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서 통역·엔지니어로 일한 인물로 판명 나 일단 억류

에서 풀려났다. 

미국 비자를 소지한 이란인 3명도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항공사들의 탑승 거부도 잇따르고 있다.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우려가 있는 7

명의 승객에 대해 탑승 중지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학 중인 한 이란 학생은 “터키항

공에서 구매한 2월 4일 출발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시리아 난민 2만7000여 명의 미국행도 사실상 좌

절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국가이민법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이번 행정명령

에 강하게 반발했다. 인도 출신의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고통스럽다”고 말했고, 이민자 가정 출신

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란 외무부는 “불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국제법

을 위반한 결정”이라며 “미국의 모욕적인 행정명령에 

대응해 이란도 미국인의 입국을 현행과 같이 계속 금

지한다”고 밝혔다. 예멘 정부도 유감을 표시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트

럼프의 정책에 유럽이 대항하자고 호소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박해와 테러, 전쟁을 피

해 도망 온 사람들을 종교와 관계없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의 스터전 수반도 트뤼도 총리의 트윗 

글을 리트윗하면서 “스코틀랜드로 오는 것도 환영한

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75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4면에서 계속>

꽃은 시들고 모든 육체는 풀의 꽃 

같지만 하나님말씀은 영원하다. 말

씀은 반드시 이뤄지고 영원하다. 말

씀은 나를 교훈해서 실패하지 않게 

해준다. 말씀은 조명 능력을 가지고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을 비춰줌

으로 세월허송 방황하지 않게 해준

다. 말씀에는 창조 능력이 있다. 말

씀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고 불가능

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말씀은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

력이다.

기도로 성령으로 세월을 구속해

야한다. 1907년 1월 평양장대현교회

에 1천5백명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 영향력이 한국 

전체로 퍼져서 1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과 세워진 교회가 셀 수 없이 많

았다. 역사가들은 선교사 100명이 

100년 동안 한 일보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결과로 일년동안 일어난 일

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힘으로 못하

고 능으로도 못하는 일이 많지만 성

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과 연합으로 세월을 구속할 

수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

랑이라고 했다. 흘러가는 세월은 영

원한 사랑으로만 구속할 수 있다. 사

랑으로 연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복음전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세

월을 구속할 수 있다. 흘러가는 세월

을 확실하게 구속해서 영적인 구원

의 기회로 만드는 비결은 복음 전하

는 것이다. 금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jcsongsaehan@hotmail.com

본토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에서 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된 7개 국가의 국민이 미국인을 죽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원,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 무슬림 입

국금지 행정명령에 

잇따라 제동을 걸

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28일 트럼프 대

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

의 본국송환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도널리 판사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

로 돌려보내면 상당하면서도 만회할 수 없는 피해

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행

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억류된 이라크 남

성 2명을 대신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이라크 남성 중 한명은 이라크에서 10년

간 미군 통역사로 일한 만큼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

러 조직의 타깃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미군 통

역사 출신 하미드 칼리드 다르위시는 19시간 동안 

구금된 뒤 풀려나 기자들에게 “내가 이 나라에 어떻

게 했나. 그들은 내게 수갑을 채웠다. 내가 이 손으

로 얼마나 많은 미국 군인들을 접촉했는지 아느냐”

며 울먹였다.

ACLU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난민에 대해서

도 본국송환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미 국경수비대는 트럼프 대

통령이 잠재적 테러위험이 있다고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 신청서를 갖고 미국

에 입국한 상황이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원 결정이 이어졌다. 

버지니아 주 연방법원은 워싱턴덜레스 국제공항에 

구금된 영주권자 수십 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권과 

일주일간 강제 추방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워싱턴 

주 연방법원도 구금이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내용

의 행정명령 발동 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대로다. 금지된 여행은 여전

히 금지되는 것이며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 비자 거부 권리를 행사하겠

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28일 발표한 입국 거절자는 109명

이다. 미국행 비행기 탑승 자체가 거절된 173명을 

포함, 이번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은 전체 인원은 

370명에 이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지난 28일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

령이 원래 이 행정명령에 ‘무슬림 금지법’(Muslim 

ban)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를 합법적으로 구현하

는 방법을 물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샤이 트럼프?"…미국인 57%, 반이민 행정명령 찬성

미국인 절반 이

상이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의 '반(

反)이민' 행정명령

에 찬성한다는 여

론조사 결과가 나

왔다.

30일 보수적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 리포츠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 유권자 57%는 무슬림 7

개국 출신 난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3%, 찬반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였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82%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

지 않는 응답자 59%가 이번 조치에 찬성 입장을 밝

혔다. 민주당 지지자는 34%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

계됐다.

라스무센은 이 같은 결과가 지난해 8월 여론조사

에서 테러리즘 수출 경력이 있는 지역 출신 이민자

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한 트럼프 

당시 후보자의 주장을 59%가 지지했던 것과 유사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연방 정

부가 국내 이슬람 테러 위협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

고 있다고 답했고, 오직 16%만이 미국이 테러 위협

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26일 유권자 1천명을 대상

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무슬림 테러 위험국

가'의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중단하고 테러위험

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

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

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여야 중진 의

원들과 외교관 등 정부 관리들까지 반기를 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黃권한대행 통화서 "北위협에 공동방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황

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와 

30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위협

에 대응해 양국의 

공동 방위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은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 사실을 전하며 "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억제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 

등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약속

(ironclad commitment)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과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공동 방위능력 강화에 조처를 해 나가기로 합

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의 통화는 처음이다. 

이번 트럼프와 황 권한대행과의 통화는 북한이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고 AFP 통신은 전했

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데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매티스 장관의 방한 계획이 "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며 미국·한국 동맹

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내달 2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장

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그의 방한은 트럼프 정부의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동맹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

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 한국과 일

본 등 아시아 동맹이 돈을 많이 벌면서도 방위비를 

적게 부담한다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매티스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

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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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 개혁의 목적 

“개혁”이란 단어가 지닌 의미

를 생각해보자. 일단 개혁을 시행

한다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시정한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되풀이를 하면

서 익숙해져있는 관행을 개선한

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점수를 얻

을 수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대

하던 대상을 잘 길러진 비판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인

정하기 때문이다. “개혁”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외치는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썩었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요즈음 

정치, 사회, 직장, 기관은 물론 교

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

자되고 있다.   

결국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

고 있다는 것은 미래라는 시점에

서 현재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지

금 이 상태로 미래를 맞을 수 없

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비록 현재

의 상태는 미흡하나, 미래에는 반

드시 개선될 것을 믿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채워진 마

음을 가진 자들은 개혁을 단행한

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노력의 

열매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란 사

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리 노력해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패배의식이나, 결국 모든 것이 헛

수고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결과에 대해 기대감이 시

도해보려는 요행주의는 결코 개

혁을 불러올 수 없다. 

개혁은 미래를 분명하게 바라

보는 눈이다. 남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너무

도 선명하게 보이는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힘 있게 달려 나가는 것

이다. 개혁의 원동력은 미래로부

터 얻는 것이다. 개혁자는 쉽게 

지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미래

라는 시간을 향해 달릴 뿐이다. 

현재의 상태가 절망적일수록 

더욱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개

혁”의 키워드가 “변화”이기 때문

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등을 

돌린 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있는 것을 변

화시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다. 개혁은 새 땅을 개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상태로 세워져 있는 집을 대대적

으로 수리하고 보수해서 멋진 집

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개혁도 미래 

주도형이 되어야 할까? 그렇다. 

개혁 정신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

음의 원리와 유사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

하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 뚜렷한 목적이 없는 개혁

은 없다. 교회 개혁이 지닌 독특

성은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

하는 것이다. 결국 개혁을 능히 

이루게 하는 힘은 현실에 대한 강

력한 반감이나 매서운 비판이 아

니라는 것이다. 종교 개혁은 역사

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자들이 주관하는 영적 개

혁이며 신앙 개혁이다. 

과거 - 개혁의 내용

교회는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반드시 

변화되는 세상에 민감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삶의 현실과 

상황에서 생기는 요구에 귀를 기

울여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 

존재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집하

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의

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교회

는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한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드높다는 것은 일단 매우 고무적

인 일이다.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감각조차 없거나, 어느 정도 관심

은 있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피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이다. 일단 개혁적인 마인드를 지

니고, 그 일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의 일이라며 책임을 다하려 한다

면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떻게 그 

개혁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

적인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길을 

선택해도 산 정상에만 오를 수 있

다는 식의 이론은 도리어 개혁 정

신을 지닌 자들을 혼동에 빠지게 

한다. 

“개혁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개

혁의 필요성에 대한 매우 거친 목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주로 “나의 방식”

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자신의 생각을 쉽게 굽히지 

않는 독선적인 성격을 지닌 자에

게 “나의 방식”을 주장하도록 내

버려 둘 수 없다. 이는 개혁의 가

능성을 포기하는 지름길이기 때

문이다.  

개혁은 변화를 동반한다. 삶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뤄야 하는 상황 속에서, “

나의 방식”은 매우 심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이다. “나의 방식”은 또 다른 “나

의 방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개혁에 대한 목적과 열정을 공유

한다고 하여도, 방법론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개혁

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라면 

아예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잘못된 개혁을 시도한 결과, 끊임

없이 개혁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 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 성

경이 지시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

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

시고 지시하셨다. 그가 교회의 청

사진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 지상

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디

자인 속에 지어져가고 만들어져

가져 간다. 교회 개혁을 위한 내

용은 규정되어 있다. 성경적 교회

의 모습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현재 변형되고 망가진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이 교회 개혁의 내용

이다.  

교회의 개혁은 미래적이다. 그

러나 무조건 미래를 향해 달려가

는 것이 아니다. 특히 “나의 방법”

이란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며 성

취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반드

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란 교회에 대한 하나

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기와 말씀

대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역사적 

흔적을 남긴 시간을 가리킨 것이

다. 교회 개혁은 반드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성

경의 지시를 받아 행해져야 한다. 

 
현재 - 개혁의 현장 

개혁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개

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

다!"라는 교회 개혁의 모토를 잊

지 말아야 한다. 이미 개혁이 되

었으니, 이제 개혁을 중단하여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

이다. 개혁의 열매가 있다면, 더

욱 개혁을 이루기 위해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이다. 

개혁은 개인의 소신과 희생을 

동반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드신 

후,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고 

감탄하셨다. 우리는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이후의 상태로 인해 아파하시는 

마음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한

다.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

신 그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

습을 바라보시는 두 눈을 기억하

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값으로 주신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져있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염려하시는 그 분의 아픔에 동참

하여야 한다. 

교회의 개혁은 그 자체가 생동

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일을 맡

은 자들은 개혁의 현장에서 일하

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

다. 개혁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개

혁의 현장은 곧 하나님의 사역하

시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가? 라는 고민과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지녔다면 개혁

의 현장에서 더욱 담대하여질 수 

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었다. 그가 기독

교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

던 개혁의 현장에서 지녔던 그의 

태도는 어떠하였을까? 그는 결코 

남다른 강심장을 가진 자가 아니

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절대적

인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도 아니

었다. 그는 개혁 현장에서 일하시

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미래를 

맡겼다. 

그의 마음은 비교적 단순했다. 

그의 바라보았던 교회의 현실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과 

달랐다. 16세기 교회의 개혁은 한 

개혁자가 하나님께 드린 한순간

의 헌신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

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

이 생겨났고, 결국 운동의 형태로 

번져갔다. 개혁자들의 배경과 관

심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은 개

혁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의 일꾼이란 정체성을 잃지 않았

다. 

개혁자들은 “개혁이 필요한 교

회”라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너

머로 보이는 “개혁된 교회”를 실

현하기 위하여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라는 시제를 무시하지 않았다. 초

대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현

장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계

속 교회를 개혁하신다는 확신 때

문이었다. 개혁의 현장에 있는 모

두는 자신의 역할이 “조연”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조연의 역

할은 “주연”이신 하나님이 드러

나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

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가?.... 

“개혁” 키워드는 “변화”, 교회 개혁도 미래 주도형이어야

개혁자의 정체성은 개혁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개혁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 제시하는 성경의 지시 받아 행해져야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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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책임감

우리에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장밋빛 

미래와 하루를 견디기 힘든 오늘이 있

다. 미래의 소망과 오늘의 현실은 인간

에게 모두 중요한 대상이다. 사람의 우

뇌는 미래지향적이고, 좌뇌는 현실중심

적이다. 우뇌형의 인간은 미래와 가능

성을 멀리 내다보고 그 가능성으로부터 

변화의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

에 반해서 좌뇌형의 인간은 현실과 일

상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현재의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커피를 갈아서 금

을 캔 사람, 천년의 커피 역사를 뒤집는 

성공신화를 이룩한 경영의 천재, 스타

벅스 커피회사를 재창조해낸 사람인 하

워드 슐츠는 우뇌형의 사람이었다. 남

달리 책임감이 강한 그는 암울한 현재

를 넘어서 화려한 미래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었다.

참된 리더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

다 면  그 것 은  바 로  책 임 감

(Responsibility)이다. ‘책임’이라는 말

은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로 정의

할 수 있다. 리더는 조직을 운영할 때 

그들이 합의한 목표와 방향대로 이끌어

갈 의무가 있다. 철저한 인식과 실천 의

지가 바로 책임감인데, 비전에 대한 책

임감,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동

료와 추종자들에 대한 책임감,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 등이 바로 그것이

다. 진정한 리더라면 이런 책임감을 통

감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 시

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바로 리

더의 책임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되라

리더의 중요성은 공동체의 존재 여부

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에

서 영적리더의 리더십은 교회의 존재 

기반이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

다면 공동체를 구하는 영적리더는 어떤 

모습일까? 영적리더는 교회지도자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자질, 낡고 관료적인 시스템, 교회의 재

정상태, 동료들과의 관계 등 자신이 통

제할 수 없는 요인들을 열거하면서 그

것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

려 문제를 기회로 보고 책임감을 가지

고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크든 작든 간에 모든 리더에게는 책

임이 주어진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에

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때로는 그 책임이 너무 부담

스러워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영적리더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조직 그리고 교회에 닥친 위기와 문제

를 올바로 해결하여 목적을 올바로 이

루고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Leadership Solution> 리더가 목적

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책임감은 무엇인가?

▷Acknowledge the situation: 상황

을 인정하라. 기업이나 조직사회 또는 

교회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

속 벌어지고 있다. 리더는 갑작스런 불

청객의 방문에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빨리 수긍하고 인정해야 한다. 

▷Courageously face difficulties: 어려

움에 용감하게 맞서라. 공동체에 어려

움이 발생했을 때 변명을 하거나 도피

하거나 쉽게 반대세력과 타협하는 경향

이 있다. 신뢰받는 리더가 되려면 조직

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플

랜을 가지고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 

▷Communicate with positive 

language: 긍정적인 말을 하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반대세력의 비판을 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감정적

인 말과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 

그러나 준비되고 훈련된 리더는 어느 

순간에도 방심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말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Own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문제도 해

답도 모두 내게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비

법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탁월한 리더는 평소에 준비하고 훈련된 

리더십 마인드를 가지고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Understand other’s viewpoints: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하라. 어려

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심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이야기를 정성

껏 들어주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실마

리가 나오고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이 이루어 질 때도 있다. 리더는 독선적

인 태도로 문제와 사람을 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Negotiate solutions that work 

for everyone: 협상으로 윈-윈 전략을 

찾아라. 흑백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대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패할 확

률이 높다. 인간관계란 홀로 무인도에

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통해 부딪치고 이해하고 용

납하면서 문제해결을 하고 조직원을 이

끌고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 리

더의 임무이다. 

▷Take on new responsibilities: 새

로운 책임을 기꺼이 떠맡아라. 일이 전

문화되고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책임이 늘어난다. 새로운 일에 대한 부

담감과 늘어나는 책임감은 리더를 압박

시키고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리더

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말고 세련된 매

너와 절제된 행동을 통해 새로운 책임

을 떠맡아야 한다. ▷Act, don’t simply 

react: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행동

하라. 실행하고 실천하라. 햄릿과 같이 

생각만 해선 리더의 중직을 수행해 나

갈 수 없다. 때론 돈키호테처럼 과감히 

행동하고 성취를 위해 적극성을 보여야 

목표달성은 가능한 것이다. 

▷Initiate thoughtful and deliberate 

problem solving: 깊이 생각하여 문제 

해결을 주도하라. ▷Take pride in your 

results: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가져

라. 당신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있

는 리더이다. 남의 탓만 하는 무기력증

에서 탈피하라. 책임회피형 인간에서 ‘

책임지는 인간’으로 거듭나라. 당신이 

올바른 책임감(Accountability)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될 것이다. 당

신은 지금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가?

주도적인 리더가 되라(Be Proactive 

Leader)

주도성은 실존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둔 것으로 오늘의 불합리한 세상을 살

아가는 영적리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

의 지혜를 제공한다. 비기독교적 가치

관과 구조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영

적리더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많은 비즈니스맨, 

CEO, 학생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

다. 영적리더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

중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

진 미션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볼 것인가? 아니면 그

대로 모르는 체 타협하고 말 것인가? 하

이스쿨 학생이 매 주일마다 특강을 하

겠다고 불러내는 학교의 정책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것인가? 

탁월한 리더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음

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의 동심원을 파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

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주도적인 리더

가 되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는 최선을 다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특별히 영적리더는 믿

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

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리더십의 원리를 연구하여 

솔선수범하는 리더, 진취적인 리더 그

리고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주도적인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끊임없이 쇄신하는 변혁적 리더가 

되라

낡은 톱날로는 나무를 벨 수 없듯이 

리더의 임무 수행은 지속적인 자기 쇄

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리더는 신체

적,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분야

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단련해서 균형된 삶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심신의 피로 때문에 생산성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자기 개

발을 해나갈 수가 있다. 근본적 가치관

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변화를 추

구하는 리더가 되라. 낡은 조직을 걷어

내고 과감히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하는 

리더가 되라. 리더여, 끊임없이 쇄신하

는 변혁적 리더가 되라.

sondongwon@gmail.com

문제를 기회로 보고 책임감 있는 주도적 행동해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엔 최선 다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엔 겸손히 자신의 한계 인정

지속적인 자기 쇄신으로 단련시켜 균형된 삶 유지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리더의 책임감 바이러스

리더십 코멘터리 (35) 영성칼럼

아름다운 믿음의 거인 요나단(1)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요나단은 참으로 난 사람입니다. 자기 목에 

힘주는 것에만 신경이 쏠려있는 아비 사울과

는 어찌 그리 닮은 곳이 없는지요? 도무지 누

구에게 믿음을 전수받아 그토록 아름다운 믿

음의 인격을 소유했는지 정말로 감탄스럽습니

다. 왕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아비와는 전혀 

다르게 권력에는 소가 닭 보듯 관심이 없습니

다. 큰 애가 야단맞는 것을 보면 야단맞는 본인

보다 곁에서 바라보던 작은 애가 옷깃을 여미

고 행동을 바로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야단맞는 것에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순종임을 배

웠고… 그래도 나아오면 번번이 도우시는 하

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힘인 것을 

배웠나 봅니다. 아비가 마땅히 가졌어야 할 관

심을 요나단이 배웠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의 안녕입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

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용감히 나설 줄도 압

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전세를 뒤엎고 승리

하니 교만한 사울이 이에서 족하게 여기지 않

고 계속 주위 나라를 쳐들어가고 사기충천해 

승리합니다. 자연 블레셋 나라가 긴장할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저들이 힘 다해 군대를 모아 

쳐들어오게 되고 저들이 자랑하는 거구 용사 

골리앗이 40주야를 무시하는 폭언으로 이스라

엘 전 군대의 사기를 꺾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왜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그 모든 모욕

의 폭언을 참고 견디고 있었는지?

아마도 아비가 나가지 못하도록 금족령을 내

렸던지? 앉아 있자니 얼마나 그 속이 탔으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매

로 쳐 죽이고 왕 앞에 서니 속이 얼마나 시원하

고 기뻐하였는지 다윗에게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은 다 건네줍니다. 자신의 옷이며 군복, 칼, 

활, 띠를 줌은 자신의 것인 왕위까지도 다윗이 

더 자격이 있어 보이면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순

수함을 보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도 탐하는 마

당에 마땅히 내 것인 것을 주저 없이 내놓는 것

은 진정코 저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을 소유한 것을 입증합니다. 너무도 성숙한 성

령의 열매가 풍성한 감동의 인격입니다.

모두가 앞장서고 높이 여김을 받는 것을 그 

자리에 가면본색을 드러내거늘 아무리 뜯어봐

도 주님을 많이 닮은 요나단은 천국에서 해같

이 빛나는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순전한 사랑을 받는 다윗은 행복자

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주는 주

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은 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인간입니다.

 heenlee55@hanmail.net



미주한인재단의 발전을 향한 간

담회가 1월 27일 용수산에서 열렸

다. 

서영진 부회장의 사회로 사작된 

간담회는 자문위원장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의 축사와 자문위원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가 ‘

이민역사에 대한 발자취’라는 주제 

강의를 했으며 이기철 LA총영사가 

축사를 이병만 미주한인재단 LA회

장이 인사말과 내빈소개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주한인재단의 

발전을 위한 길과 한인사회가 나아

갈 길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

다. 

이병만 회장은 “미주한인재단이 

좋은 리더십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격

려하며 일하는 재단이 돼 2세들에

게 미주한인재단의 정신이 잘 전수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총영사는 “우리 조국인 

한국에 대해 알리는 것에 노력하겠

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2차 세계대

전 이후 80개국 중 유럽 수준의 경

제/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유일한 

나라이다.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

상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의 발전상은 

차세대 교육 자료에 좋은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

다. 

이병도 팔도연합 회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이민

선조가 일찍이 정립해놓은 정신 즉 

소위 도산정신 등을 다시 재해석하

고 실천한다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인사회의 리더십과 LA를 아우르

고 미주를 관통하고 전 세계를 포

효할 수 있는 미주한인사회 리더십

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LA미주한인재단>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가 

“건강한 대화 소통법”이라는 주제

로 31일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

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개최됐다. 

안정영 선생은 "소통은 보낸 사

람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신호/메시지를 전송

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우리가 관

계를 확립하고 수정하는데 사용하

는 메커니즘"이라 소개했다. 

그는 "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아온듯하

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로 세팅되

서 소통이 어려워진다. 갈등은 반응

하는 자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평소 무시하는 제스처는 대화가 어

렵게 한다. 대화할 때 주변방해요

소를 치우는 게 낫다. 마음을 열어

야 하는데 아무리 어린아이와 대화

할 때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할 때 중요한건 경청

이다. 들을 때 자세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등 상

대로 하여금 듣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대화방법은 훈련을 

통해야 변할 수 있다. 한인들은 문

화상 감정표현을 억제한다. 하지만 

감정표현을 할 수 있어야 감정조절

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

다. 

이어서 건강한 대화소통법에 대

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박

문규)이 2017년 새해를 맞아 남가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계기

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6일 정오 뉴서울호텔 내 식당에

서 가진 간담회에는 기독교 신문기

자와 일간지 종교부 기자 등 8명의 

언론인들과 LA기윤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문규 신임대표는 “LA기윤실에 

대한 언론계의 평가와 조언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히고 “어떻

게 하면 기윤실이 기독시민운동으

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여

러 언론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고 언급했다. 

조주현 간사 사회로 진행된 간담

회에서 LA기윤실은 한인 이민교계

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13

개 목록으로 작성하고 기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8명의 기자 모두 

△목회자의 지적·도덕적·영적 자

질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그 다

음 5명이 △목사안수 과정의 비정

상화, 3명이 △교단 교회 연합단체

의 비윤리성과 신학교의 난립을 꼽

았다. 

이 3가지 외에 10개 항목은 △교

회 분쟁 △성직자 중심의 교회 권

력 구조 △재정적 불투명성 △기복 

신앙과 기복 설교 △이민법·세법 

등 현행법 위반 △개교회주의와 교

인 빼오기 및 교회들의 과잉경쟁 

△교회 밖 사회에 대한 무관심 △

직분의 감투화 △교회 내의 부유

층·지식층 우대 등이었다. 

간담회에서 기윤실 관계자는 “이

민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의 지적, 

도덕적, 영적자질 문제이다. 이는 

목사안수과정의 비정상화로 인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목회자들

이 양산되는 것이며 이는 신학교난

립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

을 제기했다. 

또한 “남가주교협 등 교계단체들

이 수년간 쌓여온 부정적인 이미지

로 인해 교계연합단체 문제를 이슈

화 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교회

운동을 펼쳐온 기윤실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전

도와 선교의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LA기윤실은 오는 5월 18일 

마약방지 세미나를 개획하고 있다. 

한미경찰위원회 및 LA 세리프국과 

함께 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아래로부터 기독교를 개

혁하는 건강교회 교실을 운영할 예

정”이라며 언론사들의 관심과 협조

를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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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한달이 지나고 있다. 한달 동안 무얼 했나? 자기반성을 

해본다. 년 초에 결심한 바대로 실천을 했는가? 곱씹어 본다. 마

음만큼 삶이 따라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본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다시 결심을 하며, 

마음을 추슬러본다.

올해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신과 싸워 이기는 한 해가 되

고 싶다. 자신에 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이다. 순서가 있다. 우선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바로 해야 한다. 

그래야 가정이 안정되고 나라를 다스리며 세상을 평정할 수 있

다.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부터 가르쳐야 한다. 문제는 항상 

나 자신이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도 바울의 자기부인의 고백이 가슴에 와 닿는

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

은 자이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

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높였다. 출신

과 배경을 자랑했다. 교만했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남

을 정죄하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180도 바뀌

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높였다.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다. 시종여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

지 복종했다.

새해 첫날 받은 말씀이 겸손의 은혜이다. 겸손은 오직 예수의 

겸손밖에 없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

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겸손은 자기부인에서 출발이 된다. “

주여,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

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이메일: bible66@gmail.com

기/도/칼/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미주한인재단 간담회, 발전과 한인사회 나아갈 길 논의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

“목회자의 지적·도덕적·영적 자질이 가장 큰 문제”

미주한인재단의 발전을 향한 간담회에서 미주한인재단 LA지부 이병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출

간을 앞두고 출간 

동기를 설명하는 

송정명목사

LA기윤실주최 기자간담회가 뉴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좋은 리더십, 2세들에게 전수한다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

장) 저서 “우리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출판감사 음악회가 오는 2월 

18일(토)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

진 목사)에서 열린다. 

송정명 목사는 "이민목회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남기는 것을 제

안 받았다. 그것이 이번에 출판된 

책이다"라고 말하며 "목회와 복음

방송 사장시절 그리고 총장활동 등 

은퇴 후 활동에 대해 추가해서 책

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우리함께 걸어 행복

한 그 길’은 이민목회 활동할 때 겪

었던 일들에 대해 썼다"며 "많은 목

회자들이 이민목회를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

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출판기념 음악회로 갖게 

된다.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단이 

주관하고.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으

로 음악회 함께하게 됐다. 많은 분

들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

다. 

음악회는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

단, 소프라노 신선미, 라크마합창

단, 미주평안교회 성가대, 정창균 

목사, OCYC 챔버콰이어가 출연한

다. 

▲문의: (323)574-2474 노형건 

선교사
<박준호 기자>

“우리함께 걸어....” 출판 감사음악회
2월 18일 미주평안교회 “건강한 대화 소통법” 주제

LA기윤실, 교계기자 초청 신년 간담회
제 27회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22일 랄리에

바다교회에서 열려 회장 및 임원진이 선출됐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종만 목사 △부회장 이순모 목사 △총무 박형우 목사 △서기 이

상현 목사 △회계 최혁진 목사. 사진은 새 임원진들.

노스캐롤라이나교협 새 회장에 이종만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

영춘 박사) 2017년 개강 부흥회가 

지난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퀸즈장

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양순관

에서 열렸다.

“바른 자아상을 갖고 멋진 인생

을!”이라는 주제로 3일간 고택원 목

사(KAPC총회장, 새한장로교회 담

임)가 말씀을 전했다.

첫날 집회는 학생처장 강기봉 목

사 인도로 기도 동문회장 정기태 목

사, 성경봉독 김정민 학우, 장학증

서 교훈패 수여 장영춘 학장, 찬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대, 말

씀선포로 이어졌다.

고택원 목사는 “바른 자아상을 갖

고 멋진 인생을”(창1:26-2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의 바른 자

아상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며 둘째, 복을 받은 존재이고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

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열심히 충성하라”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둘째 날 “부름 받은 자

여, 보냄을 받은 자여”(막5:7-13), 

퀸즈장로교회 교인들과 함께 드린 

셋째 날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

님의 은혜로라”(고전15:9-10)이라

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한편 31일에는 저녁집회를 마치

고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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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동부교계 게시판

KUMC 2017 전국 지도자 대회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KUMC) 2017 전국 지도자 대회가 5월 26일

(금)부터 28일(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진

행하며 올해는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나눠 개최한다. 대회 주제는 “글로

컬리즘 시대의 교회 지도력”(Building Leadership in Glocalism)이다. 참

가신청은 웹사이트(www.koreanumc.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www.kaaumc.org/register

뉴욕사모합창단 단원 모집
뉴욕사모합창단(단장 김경신 사모)이 단원을 모집한다. 자격은 하나

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모로, 양노원 사역, 해외 선교지 찬양 선교사

역, 고국방문 순회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연습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뉴욕초대교회 소성전(210-10 Horace Harding 

Expwy)에서 열린다. 지휘자는 이태영 씨.

▲문의: (347)256-6147

윤동주 72주기 추모공연
눈오는지도가 주관하는 2017년 윤동주 72주기 추모공연이 서울을 시

작으로 중국, 일본, 뉴욕에서 열린다. 일시 장소는 다음과 같다. △2월 13

일(월) 오후 8시 한국 서울 CCM아지트 △16일(목) 오후 4시와 8시 중국 

룡정 명동교회, 룡정중 △19일(주) 오후 2시30분 일본 릿쿄대 추모행사 

△26일(주) 오후 7시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문의: www.snowingmap.com

사역자 청빙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벧엘교회

가 EM 사역자(파트타임)를 청빙한다. 자격은 목회 소명의 확신과 비전

이 분명하고 정규 신학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과정 중에 있으며 교

육부 사역에 은사와 경험이 있는 이중언어 가능자. 제출서류는 이력서

(사진) 1부, 자기 소개서 1부가 필요하며 이메일(soo5184@daum.net)

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되는 대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홈페이지: www.

bkpcdenver.org

▲문의: (303)423-1392 

사역자 청빙
뉴욕초대교회(미국장로교/PCUSA, 담임 김승희 목사)가 아동부 및 방

과후학교 담당 풀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정규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

업자로 영어설교와 성경공부, 방과후학교 운영을 담당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소명 및 비전, 가족사진포함, 가족소

개 포함), 정규 신학교 및 기타 학력증명서, 원고설교 1편, 추천서 2매. 이

메일nycdchurch@yahoo.com(행정목사). 

▲문의: (347)502-2571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월 정기 및 시무예배

조직 구성·전 후원아동명단 발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월 정기 및 시무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

념촬영 했다.

뉴욕영안교회 성전 이전 감사예배에서 신서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동부개혁장신 2017년 개강 부흥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25일 1월 정기 및 

시무예배를 드렸다. 이날 기구 조

직표와 전체 후원아동 명단이 발표

됐다.

예배는 권캐더린 목사 인도로 기

도 조상숙 목사, 설교 박이스라엘 

목사, 합심기도, 축도 이종명 목사

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갈6:8-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물질만능의 이 시대에는 

재물로 사람을 평가한다. 재물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재물

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중요

하다”며 “모든 일을 할 때 생명이 

있는가가 문제다. 성령을 위해 심

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교회 안에

서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심음으로 자신을 나타내려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있

는가? 성령과의 교통, 교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심을 수 있다. 그러

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또 선

을 행하되 끝까지 해야 한다. 낙심

할 때가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

면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고 말했

다.

합심기도는 △미동부국제기아대

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해 △결

연아동을 위해 △선교사(콜롬비아, 

페루, 코트디브아르, 엘살바도르)

들을 위해 제목으로 한 뒤 △한국

과 미국, 아픈 이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회무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후 사역보고가 있었으며, 

전임회장 전희수 목사에게 감사패

를 전달했다.

유상열 회장은 이사회 구성 및 

각 분과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조직

표에 따라 △상임자문 김인한 장로 

△상임고문 황동익 목사 △감사 이

종명 목사 △사무총장 전희수 목사 

△서기 박이스라엘 목사 △회계 권

캐더린 목사를 발표했다. 또 △아

동정보 및 사이트 관리부를 박진하 

목사가 맡는다고 밝혔다.

이날 정리된 후원아동 상황이 보

고됐으며 현재 중남미를 중심으로 

173명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올해

부터는 3개월 이상 아동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후원자 확인절차를 거

쳐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2월 정기 모임까지 웹사이트

가 오픈되며, 아이디를 받으면 교

회별 혹은 개인별로 후원아동정보

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기구의 

투명성에 초점을 둔 내실을 다지는 

일환이다.

모임은 황동익 목사의 폐회기도

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

가 지난 29일 오후 5시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라는 주

제로 드린 감사예배에서 김경열 목

사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

문에 거룩한 곳이며 우리가 교회생

활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며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

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문제들을 해

결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다”고 말하고 “교회이전과 함께 성

령충만한 영성회복으로 훈련된 성

도들과 세상을 섬김으로 변화시키

고,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육성하

는 한인 커뮤니티 교회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안 

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

혔다. 

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기도 

한준희 목사, 찬양 유진웅 교수, 설

교 신서균 목사, 헌금송 신우철 목

사, 헌금기도 정명희 목사, 축사 김

홍석 목사 이종명 목사, 축가 지인

식 목사 이정은 사모, 권면 김용걸 

신부, 축도 함성은 목사, 만찬기도 

지교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경열 목사의 스승으로 뉴욕을 

방문 중인 신서균 목사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3: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진리는 우리에게 큰 자

유를 허락하고 거룩하심이라는 바

탕을 주는 것”이라며 “영안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인 동시에 진

리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기둥과 

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본을 보

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영안교회는 서울 영안교회(

담임 양병희 목사)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4월 지교회로 설립됐다. 

새 예배당 주소는 59-26 키세나 

블러바드이며 연락처는 (917)963-

9356. 
<유원정 기자>

미주기독교 미디어그룹 씨존

(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

좌 초급반(62기)이 종료됐다. 강사 

문석진 목사(뉴욕기독교방송 사장)

는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

지 3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100

분) 스마트폰 구조 설명을 비롯해 

전화, 메시지, 사진, 영상, 카톡, 알

람 등 스마트폰의 기초를 강의했

다.

다음단계인 중급반(63기)는 2월 

4일(토)부터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100

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다양한 카톡 중급 

기능 활용법, 인터넷, 주소, 앱 다운

로드받기, 신문/TV/유튜브/방송 

듣기, 성경 보기, 와이파이 연결법 

등 다양한 기능 등을 배운다. 

중급반은 초급반을 수료했거나 

스마트폰으로 선교에 활용할 이를 

대상으로 한다.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폰) 위주로 강의하지

만 아이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

을 선교 후원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

한편 씨존은 초급반과 중급, 고

급반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집중강

의 클래스를 개설한다. 1대1로 개

인교습하며 60분 단위로 진행한다.

▲문의: (718)414-4848. 
<기사제공: 씨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라”

“바른 자아상 갖고 멋진 인생을!”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 종료

뉴욕영안교회 성전 이전 감사예배

동부개혁장신 2017년 개강 부흥회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지난 28일 오후 2시반, 플러싱에 위치한 유니언플라자 케어센터에서 

퀸즈 지역 한인 어르신과 다민족 어르신 100여 명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개최했다.



제 42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1월 29일 오후 7

시30분 나성성결교회(담임 정호윤 

목사)에서 개최됐다. 

수석부회장 김용식 장로의 사회

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증경회장 손

수웅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고, 김

정우 목사(우림교회)가 ‘최선의 협

력자’(호10:1-9)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이어 이혜경 권사가 특송했으며 

이임회장 이창건 장로가 이임사를, 

신임회장 한철수 장로가 취임사를 

전했다. 

한철수 장로는 “함께 기도하며 

동역자가 돼 앞으로 장로협의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협의

회가 되도록 늘 섬김의 자세로 나

아가도록 하겠다. 특별히 취임행사

를 위해 축하 사절로 태평양을 건

너온 한국장로회연합회 대표회장 

백형수 장로님 내외분과 총무 이종

식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

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구 목사(남가주한인목

사회 회장)와 백형수 장로(한국장

로회총연합회 회장)가 축사하고 이

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가 격

려사를 전했으며, 기념패와 감사패

를 전달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김정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27일 오전 10시에 소

망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2017

년 소망소사이어티 자원봉사자 오

리엔테이션을 가졌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모임에서는 유분자 이사장이 한

인커뮤니티에는 생소했던 ‘죽음’이

란 주제를 가지고 소망소사이어티

를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주제가 "아름

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작사 

작곡한 주혜미 사역국장은 소망소

사이어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시

절, 주제가를 작사 작곡하게 된 사

연을 소개하면서 같이 주제가를 배

우는 시간을 진행했다. 

이어 최경철 사무총장이 소망소

사이어티의 비전과 사명, 가치관을 

소개해 소망소사이어티의 대해 깊

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만 봉사를 

오래할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했

다. 

김미혜 사무국장은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의 핵심 가치, 자원봉사활동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반드시 지녀

야 할 자세에 대해 매번 점검하자

고 강조했다. 

이어 모임 참석자들을 소개하면

서 자원봉사 소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562)977-4580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는 

설맞이 특별공연을 라이프보건센

터(672 S Carondelet St)에서 2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고르예술단(단장 이

서령)의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조현주 집사가 ‘눈과 별’, 

소프라노 어유경 씨가 ‘저 구름 흘

러가는 곳’, ‘꽃구름 속에’를 불렀으

며 소프라노 김은혜 씨가 ‘O mio 

babbino caro’와 ‘강 건너 봄이 오

듯’을 베이스 이사효 씨가 ‘뱃노래’

를 또 김은혜 씨와 이사효 씨가 듀

엣으로 오페라 돈 조바니의 ‘La ci 

darem la mano’를 불렀다. 

이어 서정적인 감성의 보컬리스

트 이민우 전도사가 출연해 ‘하룻

밤’, ‘이별의 종착역’을 불렀으며 앵

콜곡으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

야기’를 불렀다. 

이날 100여명의 노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공연에서 관객들은 뜨

거운 호응을 보였다. 시종일관 흐

뭇한 미소를 보이고, 공연자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때로는 옛 생

각에 잠겨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보였다. 

라이프보건센터에 다니는 한 할

머니는 “모듬북과 가곡 등 클래식 

무대, 그리고 기타를 치며 부르는 

대중음악 등 수준 높고 다양한 장

르의 공연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서 좋았다”고 말했으며 베이스 이

사효 씨의 노래 소리에 “귀가 뚫렸

다”는 말도 나왔다. 

지난 2013년 12월 LA 한인타운

내 가주영어학교 주차장에서 첫 번

째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마당에서 3주년 겸 34회 콘서트를 

가져온 더텐트는 2017년부터는 기

존 공연 외 양로보건센터를 비롯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콘서

트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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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서부교계 게시판

R커뮤니티케어 독서클럽 실시
R커뮤니티케어는 독서클럽을 실시한다. 일정은 2월 1일부터 8주

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되며 장소는 서

든캘리포니아 세미너리 LA(520 S La Fayetee Park Pl. #210). 도서

는 “감정사용설명서”(롤프메르클레 저, 생각의 날개 출판)다. 독서

클럽은 독서를 통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는 시간으

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20달러이며 책을 준비해오면 된다.

▲문의: (323)515-0305

남가주사랑의교회 디보스케어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이혼 별거의 아픔을 치

유하기 위한 디보스케어를 2월 9일부터 1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에 개최한다. 장소는 본당, 115호, 114호이며 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714)772-7777

소중한교회 설립6주년 기념감사예배
소중한교회(담임 김기동 목사 774 S. Placentia Ave) 설립 6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2월 5일(주) 오후 5시에 개최된다.

▲ 문의: (714)990-9191

부목사 청빙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안디옥교회(담임 강준수 목사)는 부목사(

교육)를 청빙한다. 이민교회 경력(교육) 3년 이상 된 정규신학대학

원(M.Div) 졸업자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소속 가입이 가

능한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

며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설교가 가능한 자. 제출서류는 △이력

서(사진첨부) △목사안수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명서 △추천서(미주지역 목회자 2명이상) △최근 영어설교 영상 1

회분(DVD or Web-link) △자기소개서(가족포함)이며 서류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revpetergang@hotmail.com

남가주원로목사회 모임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홍순도 목사) 모임이 9일(목) 

오전 11시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에서 열린다.

▲문의: (818)884-2391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

성애 권사) 주최 2017 신년음악회

가 1월 29일 오후 6시 USC Joyce 

J. Cammilleri Hall에서 열렸다. 

본 협회 부회장 이재경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신년음악회는 

Peniel여성중창단(지휘 김경희), 

바리톤 장상근 전도사, 피아니스트 

이동율 씨, 바이올린 피터권 씨, 오

보에 권유리 씨, 피아노 김경미 씨

의 3중주, 테너 전승철, 피아니스트 

임태연과 안정희의 피아노 듀엣 연

주, 소프라노 신선미 씨, 그리고 칸

투스 남성중창단(지휘 장상근 전도

사)가 출연해 격조 높은 공연을 선

사했다. 

본 협회 회장 오성애 권사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시작하는 

뜻 깊은 때에 탁월한 기량과 음악

성을 지닌 음악인들이 함께 감동의 

무대를 커뮤니티에 나누고자 신년

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아름다

운 저녁이 될 것을 소원한다”고 인

사말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커뮤니티와 감동의 무대 나누고자 마련”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주최 2017 신년음악회

소망소사이어티 2017년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유분자 이사장이 소망소사이어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주최 2017 신년음악회에서 출연자들과 협회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 이 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더텐트가 주최한 설특집콘서트가 라이프보건센터에서 열렸다

“함께 기도하며 동역...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되자”

2017년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더텐트 라이프보건센터서 설맞이 특별공연

제42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김포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 정

인혁) 초청 설맞이 동포 음악의 밤

이 오렌지카운티한인회(회장 김종

대 장로)주최로 28일 오후 6시 남

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김포청소년오케

스 트 라 가  ‘ L i g h t  C a v a l r y 

Overtune’, ‘You Raise Me Up’, 

‘The Sound of Music’, ‘Old Pop 

Medley’ 등을 연주했다. 

이어서 소프라노 줄리김과 테너 

오위영 목사, 라크마합창단(지휘 

전창한), 피아니스트 김창달(김스

피아노 대표) 씨가 찬조 출연해 무

대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설날노래와 고향의 

봄을 이날 모인 관객들과 출연자들

이 함께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초청 설맞이 동포 음악의 밤이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OC한인회, 설맞이 동포 음악의 밤
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초청

소망소사이어티...핵심가치, 자세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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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춘천시내 초등

학교 교사들에게 ‘특정 종교 교육

을 했다’며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계에선 형평성을 잃

은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

다.  

강원도교육청은 25일 “학부모들

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까지 감

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해당 교사

들이 특정종교를 편향되게 교육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

다”며 “23일 이들에 대한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

혔다.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의 종교중립의무 위반 

등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

신이 나온다”며 화장실 갈 때 부적

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 하거나 부

적이 없으면 “예수보혈”이라고 외

친 뒤 가게 했다. 다른 교사 두 명

은 도덕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자

신의 간증 동영상을 보여줬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

권보호위원회(인권보호위)는 “교

사들의 해명이 반영되지 않은 왜곡

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보

호위 서기성 총무는 “확인한 결과 

학생 2명이 먼저 ‘화장실에서 귀신

을 봤다’며 교사에게 두려움을 호

소했다”면서 “이에 교사가 자신이 

신앙인임을 밝히며 ‘예수보혈’이라

고 외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학

생들 사이에 화장실을 가며 ‘예수

보혈’을 외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유행처럼 됐고, 교사도 모르게 종

이에 예수보혈이라고 써서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도 생겼다”고 설명

했다. 

기독교인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을 제작해서 나눠줬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것이다.

A씨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학

생들이 화장실 가기 무섭다며 소변

을 참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에 

보내야겠기에 내 경험을 이야기 해

준 것뿐”이라며 “기독교에는 부적

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A씨는 또 

교육청이 문제 삼은 사실 중 학부

모들에게 교회 홍보책자를 나눠준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전도지를 한 

장 나눠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업시간에 간증 동영상을 보여

준 교사들에 대해서도 서 총무는 “

도덕 수업 중 분노조절 장애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이때 화를 다스리

는 법을 설명하며 자신이 예수를 

믿고 화를 다스리게 됐다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 간증 동영상을 보

여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인권

보호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

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강원도교

육청의 징계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

회견을 갖는다.  

인권보호위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생의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수업시간에 자연스레 신앙얘기를 

한 것일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공립학교에서 교

사가 타종교를 매도하거나 근본주

의적 태도로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한다”며 “그러

나 지나치게 종교 중립을 강조하는 

현 세태가 교사들이 개인적 경험을 

나눠 학생들이 건강한 종교의식을 

갖도록 돕는 것까지 터부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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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는 다음

달 7일 순복음제주중앙교회를 비

롯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한국교

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전국 10시

간 기도회'(준비위원장 강신정 목

사)를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

아 전국 수십개 교회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진행되는 이 기도회의 주제 

성구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

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여~~'(다니엘 9:19)이다.

행사 고문은 조용기 오관석 림인

식 이정익 윤석전 목사가 맡고 있

다. 

연합회 측은 "종교개혁 500주년

을 맞아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

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 부흥을 위해 역사적

인 10시간 기도회에 초대한다"고 

밝혔다. 

기도회는 오전 9시부터 진행되

며 찬양과 말씀, 기도 형식으로 진

행된다.

강사는 고명진 박창환 소강석 유

관재 유순임 이영한 장경동 정성진 

강신정 오공익 목사, 김광수 이용

희 교수 등이다. 

기도회는 2월 7일 순복음제주중

앙교회(김대수 목사), 3월 20일 군

산 방주교회(장미선 목사), 4월 11

일 천안 하늘중앙교회(유영완 감

독), 5월 3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총장대행 이형원), 6월 6일 논산 

한빛교회(강신정 목사), 7월 3일 대

구 샘깊은교회(손석원 목사), 8월 

15일 분당 꿈꾸는교회(박창환 목

사), 9월 25일 강릉 반석감리교회(

서석근 감독), 10월 18일 경북 포

항교회(조근식 목사)에서 열린다.  

또 신길성결교회(이기용 목사), 

새대구침례교회(황일구 목사), 세

종송담교회(임공열 목사), 울산아

름다운교회(안경수 목사)에서도 '

전국 10시간기도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행사는 2017종교개혁500주년성

령대회와 극동방송이 협력하고, 군

산 은파장례문화원, 샘깊은교회, 

누가출판사, 논산한빛교회, 제주나

비스호텔 등이 후원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전국 10시간기도회를 

개최하기 원하는 교회는 연락 바란

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

핵심판 일정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계도 코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 

정국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다. 박

한철 헌재소장이 밝힌 대로 오는 3

월 13일 안에 헌재가 만일 탄핵인

용 결정을 내린다면 4월말-5월초 

소위 ‘벗꽃 대선’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목회자 및 기독시민

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2017 정

의평화 기독교대선운동’은 내달 7

일 창립대회를 연다. 앞서 지난 10

일 발기인대회를 가진 기독교대선

운동은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기

독인들은 대통령의 잘못과 측근비

리, 적폐들을 분명히 봤다”면서 “반

드시 왜곡된 과거를 청산하고 잘못

된 질서를 바로 잡아 하나님의 공의

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대선운동은 경제정의와 평

화통일·생태복지 분야 등 4개 분야 

대선 의제를 발굴하는 한편 공정선

거감시운동, 성서적 민주시민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수도권과 영·

호남권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도회

와 강연회,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특히 내달 중순부터는 야권의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TV 정책간담회

를 여는 등 본격적인 후보검증 작업

에도 나선다. 기독교대선운동 홍보

위원장 장병기 목사는 30일 “목회

자와 평신도들이 함께하는 기독교 

대중운동으로 확대하면서 이웃 종

교단체,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기독교계는 대선후보로 꼽

히는 인사들에 대해 정책 등에 대한 

검증 채비를 갖추는 모습이다. 동성

애 금지 여부와 이슬람에 대한 입

장, 종교인 납세 문제 등 교계의 주

요 관심 사안에 대해 각 후보가 어

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직·간

접적으로 파악 중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

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

희정 충남지사 등에 대해선 이미 언

론 등을 통해 이들 문제에 대한 검

증에 착수하는 분위기다.

선거 때마다 후보를 세운 기독자

유당의 경우 별도의 대선후보를 낼

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기독자유당 관계자는 “우리 

정당의 가치를 수호하는 후보를 기

성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 등

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YMCA전국연맹(한국Y)은 

18세 참정권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

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마산 등 지역별로 18세 참정권 실

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

는 중이다. 현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

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전체회의

에 계류 중이다. 

신학교육기관인 기독연구원느헤

미야가 최근 개설한 신학캠프도 선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1일 ‘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대

전의 한 교회에서 열린 캠프는 ‘크

리스천이라면 어떤 대통령을 뽑아

야 할까’에 대해 성경·신학적인 관

점을 제공했다.  

행사를 담당한 하상수(세종 함께

걷는교회) 목사는 “조만간 부산에

서도 같은 주제의 신학캠프를 개설

할 예정”이라며 “때가 때이니만큼 

젊은 크리스천들의 관심이 많을 것

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한국교회언

론회 등도 공명선거 캠페인과 언론

감시활동 등을 준비 중이다.

충남지역 교계는 유력 대선 후보

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동성애 옹

호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낙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

신정 목사)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태순 목사)는 26일 충

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지사가 동성애 인권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경우 42만 충남 교인들과 

3200개 교회들은 안 지사에 대해 

선거 낙선운동과 주민 소환 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

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

에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

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

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인 

최태순 대천중앙장로교회 목사는 “

안 지사가 최근 동성애를 옹호·조

장하는 충남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를 통과시키고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

런 활동에 영향을 받아 15개 시·군

의회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

권조례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지적

했다. 

이어 “안 지사가 부도덕한 성행

위인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팟캐스

트 인터뷰에서 기독교 신앙을 무참

히 짓밟는 발언을 했다”면서 “우리 

충남 기독교인들은 안 지사의 왜곡

된 동성애 옹호·조장 시각에 우려

감과 심한 자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안 지사가 그동안 친

화력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동성애 옹호 인권논

리를 적극 펴고 있다”면서 “안 지사

가 만약 인권조례 폐지 약속을 않는

다면 낙선운동과 주민소환운동에 

곧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

권증진 조례는 동성애가 인권이라

는 안 지사의 발언과는 별개로 추진

되는 것”이라며 “조례가 인권증진

과 차별을 시정하고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동성애를 옹

호하거나 권장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가 3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

총) 대표회장에 연임됐다. 이로써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를 중심

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데 필수

적인 한기총 개혁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대표회장인 이 목사는 이날 서

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서 열린 제28회 한기총 정기총회에

서 기립박수로 대표회장에 추대됐

다.  이 목사는 “작은 목소리도 경청

하겠다”면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

주년인데 우리부터 새롭게 개혁한 

뒤 한국교회 개혁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 목사의 연임으로 한기총

은 자체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

로 보인다. 이 목사는 한기총 대표

회장을 연임하면 이른 시일 안에 

정기총회를 열어 한기총 분열 전의 

7·7 개혁정관을 복원하고 대표회장 

순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기총은 이를 기반으로 탈퇴 교단들

의 복귀를 이끌어냄으로써 조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한기총 개혁이 

마무리되면 한교총 아래 한기총 한

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교

회협의회(NCCK)를 아우르는 큰 그

림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는 “이 

목사가 한기총의 차기 대표회장으

로 추대된 만큼 한국교회 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

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은퇴목사라는 이

유로 대표회장 후보에서 탈락한 김

노아씨 측은 “은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선거관

리위원장 길자연 목사는 “그 문제

는 이미 문서 등을 통해 면밀히 검

토했다.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잘

라 말했다. 이어 서기 김탁기 목사

가 “김씨 측이 한기총을 상대로 낸 

대표회장 선거 안건 상정 금지 가

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이유 없다’

며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크리스천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

상으로 예배 참석을 권유하거나 기

도모임을 갖는 게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침해일까.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이랜드 

그룹의 ‘큐티(QT·Quiet Time) 모

임’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이랜드 그룹은 창사 이래 

37년간 이어온 큐티 모임을 공식 

폐지했다. 이 의원이 지난 24일 ‘블

랙기업 이랜드의 실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비난하고 나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독교 기업

의 종교활동 시간을 막는 것 자체

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

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이랜

드월드와 이랜드시스템즈가 업무

시간을 전후해 큐티모임을 진행하

면서 부서별로 직원들의 참석을 공

지하고 참석 현황을 체크하며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제

기했다. 

그는 “이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

회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

랜드의 처사는 특정종교를 강요한 

것으로 인권침해이자 헌법상 보장

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

다.

이 보고서는 이랜드 측이 모든 

직원들에게 오전 7시 출근을 종용

해 오전 7시20분부터 시작하는 성

경공부를 강요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 의원의 

의혹 제기를 강력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31일 국민일보와

의 통화에서 “큐티 모임은 직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라

며 “큐티모임에 참석치 않아도 인

사상 불이익은 없다, 계열사와 부

서, 팀별로 진행된 자발적 모임을 

마치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종

교모임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

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큐티 모임은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일종의 기도모임 성격으

로 보면 된다”며 “이런 모임에 참석

했는지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했

다는 것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의 보고서는 오

해로 인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

다”며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진행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어 당분간 큐티모임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했

다.

대법원은 1998년 채플 학점을 이

수하지 않아 졸업학위를 받지 못한 

숭실대생이 대학을 상대로 낸 학위

수여 이행청구소송에서 “사립대학

은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패소판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대학교 채플의 위

헌 신청 사건에서 해당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이 보장된 만큼 각하 결

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총

장은 이 의원의 의혹 제기는 헌법

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며 

기독교 기업의 정신을 무시하는 처

사라고 밝혔다. 

반면 기업의 지나친 종교화는 바

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이효상 교회건강연구원장은 “기업

이 직원들에게 암묵적 강요에 의해 

신앙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선교방

향이 아니다”며 “일터에서 신앙인

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될 때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성애=인권’ 추켜세우는 대

선 후보들 

반 전 총장은 24일 교계지도자

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소수자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

다. 지난 20일엔 불교지도자를 만

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

난달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시

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대상”

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도 팟캐스

트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는) 정

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

쟁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기

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

는 질문에 안 지사는 “종교적 신

념이 있다고 할지라도…한 인간

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

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2014

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최

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길 희망한

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소

수자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

이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

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인

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의 

동성애 확산전략과 대만의 동성

애 옹호정책을 소개했다. 

동성애는 인권 아닌 부도덕한 

성적 취향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갖는 권리

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부도덕한 

성적 취향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이 인권으로 인정을 받으려

면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공동선(Common good), 공공선

(Public good),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동성애는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법적·도덕적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를 “객관적

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

키는 부도덕한 성만족 행위”라고 

판시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가 유전적이라는 근거도 제시하

지 못했다. 그런데도 행복추구권

을 거론하며 동성애도 보편적 인

권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폈고, 일

부 대선 후보들은 이를 그대로 답

습하고 있다.  

고영일(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성애를 창조주로부

터 부여받은 인권에 포함시킨다

면, 마약복용자 성매수자 같은 이

들도 ‘동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인

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당 행위

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꼬

집었다.  

성소수자 ‘NO’, 동성 간 성행위

자 

이들 대선후보가 사용하는 표

현들에도 문제가 많다. ‘차별금지’ 

논리에는 동성애를 비판하기만 

해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라

는 왜곡된 논리가 숨어있다. ‘성소

수자’라는 표현에도 동성 간 성행

위에 대해 부정적 가치판단을 해

서는 안 되며 도덕·법률적으로 보

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현행 법제도에서

도 동성애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

의 인권은 보장돼 있다”면서 “그

런데도 대선 주자들이 유독 동성

애자 인권보호와 차별 반대 논리

를 펴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자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대선 후보들

이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를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특히 동성

애자들이 애용하는 ‘성소수자’ ‘성적 지향’ ‘차별금지’ 등의 논리에 숨어있는 독소에 무지한 채 이들의 논

리를 무비판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교육차원 신앙 소개한 교사들 감봉 등‘징계’

한국교회 회복·부흥 위한 전국 10시간 기도회 개최

교계도‘벚꽃 대선’채비…후보 검증 등 서둘러

“동성애조례 폐지 않으면 안희정 낙선운동 돌입”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
크리스천 기업의 예배가 ‘종교자유’ 위반?

유력 대선후보들,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나 교계, 형평성 잃은 ‘과도한 처사’ 반발 

201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내달 7일 제주서 출발

동성애·이슬람 등 관심 사안 주요 후보들 입장 분석 착수

충남교계, 태도 안 바꾸면 안 지사 주민소환도 추진 예정

교회연합 속도 낸다...한기총 개혁작업도 순항

이정미 의원, 이랜드 ‘특정종교 강요’ 주장 논란

반기문·이재명·안희정·박원순 등…보호받아야 할 약자처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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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프로젝트 2017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29:11).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스와지랜드 선교

지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또 그 밖의 여러 선

교지에서도 일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

게 만들었던 묵은 해였지만 이제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니간 시절의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

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한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분께서 인도하

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기

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

니다.

2014년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계획-의과

대학설립과 부족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들 중에서 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은 지난 

일년동안은 좀 쉬면서 지켜본 기간이기도 했

습니다. 처음에 동역하였던 SCU와 헤어진 이

후에 SCU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기대

했으나, 새해를 맞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달

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SCU쪽에서 더 적

극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의대를 설립해

서 2017년 8월에 개교하겠다고 정부 쪽에 공

언하였기에 우리들이나 정부 쪽에서 지켜보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부터 

추진하였던 국립대학에 의대를 설립하는 문

제도 국립대쪽과 의견교환을 했고 잠정적 합

의를 한 상태이지만 스와지에 두 개의 의대

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일단 SCU의 일

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

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스와지랜드 의대설

립 타당성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기술하

고 해결방안, 특히 가장 중요한 교수요원의 

확보에 관한 장,단기 대책을 보고하려고 합

니다. 이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목표인 부족한 의료서비

스 지원계획은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

움과 참여로 2016년 1월 장원일 선생님(순환

기내과)의 단기 방문을 필두로 11월 말의 조

영준 교수님(충남대 안과) 및 로명재 원장님(

재미 산부인과)의 사역까지 전부 15팀이 오

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이일을 

위해 전력으로 헌신한 남상윤 선생님, 김한

기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현지 사역자들과 

후원하며 기도로 성원하신 후원자님들 때문

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

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계획하는 검진 프로

그램, 보건부학교 보건팀과의 합동으로 진행

할 어린이 신체검사 프로그램 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면으로 계속>

스와지랜드

선교 편지  

태초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모든 것이 풍족했다.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인간의 고통은 존재하

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이 세

상에 ‘빈곤과 기아’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음식이 남아 버리기 

일쑤이지만 다른 편에서는 음식이 부

족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지구촌에는 기아로 인해 5초에 1명씩 

어린 생명들의 불꽃이 꺼지고 있다. 개

와 소는 배를 채우지만 사람은 허기져 

죽어가는 아이러니한 시대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는 수 억 명

의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하지

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기아는 

그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고통

일 따름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교회마저도 비슷한 의식이

다. 선교를 한다지만 대체로 영혼구원

에 집중해 있다. 우주를 비행하고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있는 이 문명 시대

에 어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인

가? 

세계 기아 현황

기아란? 사전적 의미는 ‘굶주림’이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곯는 것이다. 그것

은 인간에게 심각한 상태의 영양실조

를 유발한다. 영양실조는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전염병

을 유행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발육을 저해하여 노동 생산성

을 떨어뜨린다. 극심한 기아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면역력 저하로 전염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유발하기 쉽다. 그래

서 기아는 “소리 없는 쓰나미(Silent 

Tsunami)”라고도 한다. 

기아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문제이다. 국제연합(UN)의 

식량농업기구(FAO)는 ‘2013 세계 식량

불안 상황’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기아 

인구는8억 4200만 명이라 했다. 이는 

세계 인구의 12%로서 8명당 1명꼴로

서 매일 25,000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

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의 주된 원인

첫째는 자연재해이다. 몇 년 사이 자

연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

진, 홍수, 아열대 폭풍우, 장기간 이어지

는 가뭄 등은 저개발국가의 식량 안정

성을 위협한다. 특히 가뭄과 산림훼손

은 곳곳의 토지를 사막화로 만들어가

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작이 가능

한 건조지대의 73%, 아시아 대륙의 경

작이 가능한 건조지역의 71%가 이미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둘째는 전쟁이다. 1992년부터 인류

를 위협하는 식량 위기 비율이 15%에

서 35%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긴

급 상황은 대부분 분쟁으로 야기된 것

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오랜  분쟁

과 전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난민

이 되었다. 

셋째는 빈약한 농업 기반 시설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생산량의 증

가는 빈곤과 굶주림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하지만 많은 국

가들이 충분한 도로와 개간 시설 등과 

같은 농업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

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주로 

도시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는 부의 편중이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평등하지 못한 부의 분배구

조이다. 국제화를 내세운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더욱 약육강식의 세계로 몰아

간다. 

다섯째는 무관심이다. 미국에서 생산

되는 옥수수 중 사람이 먹는 것 20%, 

가축이 먹는 것 80%이다. 이것은 인간

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인류호혜사상이 

없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어떤 사

람은 애완용 짐승보다 대우를 못 받은 

비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식량 현황

198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

준으로 계산하여 생산되는 식량의 양

은 지금 인구의 2배인 120억 인구를 거

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

든 사람들에게 하루 2,400-2,700칼로

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선진국의 식량 창고에는 식

량의 안정적 수급이나 전쟁과 같은 비

상시 대비하기 위한 많은 양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다. 

세계 식량 생산량은 지난 40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잉여작물들은 세

계인구의 2배를 먹여 살릴 만큼 남아돈

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들의 최대의 이

윤창출을 위해 곡물을 태우고 가축을 

죽인다. 배고픈 자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기아문제 해결은 단지 유엔

과 국제적십자의 문제로 치부해 버린

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수확량

과 곡물의 판매 가격이다. 죽어가는 사

람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인 것이다. 

기아대책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

식량불안과 영양실조는 단일의 이해관

계자나 분야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국가적 

조치뿐 아니라 복잡한 사회, 정치, 경제, 

농업생태 분야에서 관련 정책과 프로

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

조한다. 

우선적인 과제는 인도적인 구호조치

를 하는 것이다. FAO는 당면한 긴급구

호를 위해 비상식량을 비축하고 있다. 

여기 원조식량뿐만 아니라 국제단체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개발지원금도 풀어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개도국들을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정

치적 안정이다. 민주화를 격려하는 한

편 이들 나라의 수출품을 사들여 자국

의 경제개발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그들

에게 농사 짓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구

조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FAO의 통계

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정상적으로 

경작되는 땅은 7억 헥타르 정도인데, 

작은 투자로도 경작 면적을 두 배 이상

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문맹을 퇴치한다거나 예

방가능 한 질병을 감소시킴으로써 가

난한 나라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향

상시키기 위한 보다 긍정적 목표를 위

한 전 지구적 연대도 필요하다.

교회의 역할

초대교회 교부들은 “굶주림으로 죽

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

지 않으면 그대가 죽이는 것이다”라고 

했다. 기아 현상은 식량의 부족이 아닌 

‘나눔’의 부족 때문이다. 교회는 특히 

가난한 이를 위한 ‘나눔’이 ‘자비의 행

위’라기보다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제와 선교에 인색함이 있어

서는 아니 된다. 세계 교회들이 아무 조

건 없이 구제비로 얼마를 내고 있는가? 

많은 행정비, 건축비, 인건비에 비교하

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배고파 죽어가

는 사람을 등한시 하고 복음만을 외치

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주님도 인간의 빵 문제를 도우

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밥 피어스 

목사는 한국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

하나님의 심장을 깨어지게 하는 일들

에 의하여 저의 심장도 깨어지게 하옵

소서(Let me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라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배고파 죽어

가는 사람들을 위해 월드비전을 창시

했다. 크리스천은 사랑의 실천자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맺음 말

세계는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74억 명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식량

을 생산하고 있다. 인류가 살아오는 동

안 지금처럼 식량이 풍부했던 적이 없

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선진국에

서는 영양과잉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

람이 늘고 있다. 반대쪽에서는 엄청난 

사람이 영양실조로 굶어죽어 가고 있

다. 이런 불합리하고 살인적인 세계질

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신자유주의

적 경제구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잘 

사는 소수가 자원과 소득에 대한 통제

권을 쥐고 있다. 가진 만큼 나누어야 하

는데 어디 인간의 욕심이 그러한가? 욕

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다. 

우리 인간이 조금 더 검소하고, 덜 소

비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면 지구촌 기

아는 없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

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공동체적 

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세상은 소

망이 없다. 우리 교회가 먼저 자기 울타

리를 깨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jrsong007@hanmail.net

기아(飢餓)에 대한 거시적 이해 

선교의 창 (71)

세계 인구의 11%인 8억 4천 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

기아의 최대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불합리한 경제제도이다.

기독교 교회가 선교적 안목으로 구제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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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천명 북미의 중국인 기독교

인들이 작년 크리스마스를 지난 

직후 미국의 33개주와 5개국이 벌

티모어(Baltimore, 메릴랜드)에 

모여 매 3년마다 열리는 북미선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었

다. 3천명 가운데 영어부에 참석

한 중국인 기독교인은 600명이었

다. 이번 선교대회의 주제는 

“Unleashed! Together for God’s 

Global Glory”(제한된 상황에서 

해방시키자! 하나님의 열방적 영

광을 위하여 다 같이 힘쓰자)였다.

이 선교대회의 중요 강사들은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전체모임의 스피커로 Francis 

Chan목사(Pastor/Author, Crazy 

Love Ministries)와 Bob Sjogren 

목사(President of Unvellin 

GLORY)였다. 둘째로 중국어 집

회의 스피커로는 중국 상해에서 

가정교회 목사로 사역하며 지난 

2015년 5월 홍콩과 2016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선교중국2030

선교대회”에서 대회장 역할을 했

던 Quan Cui(최권 조선족목회자) 

목사를 포함한 네 명의 중국교회 

중요 지도자들이다. 셋째로 영어

권의 중요 스피커들은 북한의 감

옥에 억류되었던 YWAM의 케네

스 배선교사의 간증과 시카고의 

Church of the Beloved에서 목회

하는 최다윗 목사를 포함한 두 분

의 한국교회 지도자였다.  

선교대회의 열매

이  선 교 대 회 의  주 제 는 

“Unleashed”라고 세속화된 사회

생활에서 억매인 중국인 기독교

인들을 주님을 위해 살기위하여 

부적절하며 영적으로 쇠약한 상

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전도와 선교

에 같이 열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었다. 

선교대회를 통하여 영적도전을 

받은 참석자들이 선교대회가 끝

나는 날(12월 31일) 많은 참석자

들이 여러 부분으로 주님께 헌신

하는 결심을 다짐하며 그 결심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1.  560명의 참석자가 세계선교

를 위하여 자기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대사명인 선교사역을 위하

여 헌신하겠다는 결심의 카드를 

적었다.

2.  50명 대학생들이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의 생활에 

적용되는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

하였다.

3.  86명은 자기의 생애를 주님

께 바치는 헌신된 생활을 하겠다

고 결심하였다.

4.  115명 대학생들은 자기들의 

캠퍼스에서 예수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였

다.

5.  87명은 예수그리스도를 구

세주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1.  400명은 자기 생애의 앞날을 

선교와 연결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단계”를 상의하는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2.  장년 참석자들 중 많은 사람

들은 시내에 가서 추운 날씨에 뜨

거운 음식을 불쌍한 자들에게 제

공하고 젊은 청년들은 그들이 준

비한 선물 패키지를 추운 곳에 유

하는 노숙자들에게 선물로 나누

어 주었다.   

북미의 중국인선교대회와 한국

인선교대회 비교

이 선교대회는 미국과 캐나다

에 있는 약 1,300개 중국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넣어주는 집회인

데 필라델피아 파라다이스에 본

부를 두고 있는 Ambassador for 

Christ(AFC)라는 중국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주관하였다. 북미의 

많은 중국교회를 세 지역으로 나

누어 선교대회를 치루고 있다. 미

국의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매 3년

마다 선교대회를 2016년 12월말

에 가졌고  2017년 12월말에는 북

미 서부지역(LA를 중심으로) 매 3

년마다 선교대회를 치르며 2018

년 12월말에는 북미의 남부지역

을 중심으로 매 3년마다 선교대회

를 갖는다. 그러므로 AFC는 이 세 

지역을 연달아 돌아가며 매년 중

국인 선교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매 3년마다 북미의 각 지역에서 

선교대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북미에서 열열이 일어나고 있

는 AFC의 중국인교회 선교운동

과 근래 중국내 가정교회를 중심

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한국의 선교운

동과 비슷하다. 2015년 5월 홍콩

에서 열린 “제1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800명의 중국의 가

정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참석

하였고 2016년 9월 제주도에서 

모인 “제2회 선교중국 2030선교

대회”는 1,200명의 중국가정교회

와 삼자교회교인들이 참석하였다. 

이 두 선교대회는 2030년까지 중

국교회에서 2만 중국선교사를 파

송하자는 모토를 걸고 선교의 도

전을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북미의 4,000개가 넘는 한인교

회들도 1988년부터 매 4년마다 

열리는 KWMC 선교대회를 치르

게 되는데 2016년 6월 제8회 

KWMC 한인선교대회를 아주사퍼

시픽 대학교에서 가졌다. 1,200 한

국선교사와 아동, 청년들을 포함

하여 약 5천명의 참가자가 참석하

여 큰 선교대회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한국내의 선교운동은 

KWMA(한국선교단체협회)가 주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

히 한국의 크리스천 대학생과 청

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일으킨 “

선교한국 선교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Ambassador for Chris: 중국인 

대학생 선교단체

AFC는 51년전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유학생으로 와서 콜롬

비아 국제대학교(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필자와 같이 공

부하던 주모세 목사(Rev. Moses 

Chow)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 미국의 중국유학생 복음화를 

위하여 창설한 기관이다. 그의 소

천 후 그의 아들 주다윗 박사(Dr. 

David Chow)가 AFC의 총 책임자

로 사역하고 있다.  

2016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

는 중국 유학생의 수는 34만 명이

다. 현재 전 세계의 중국 유학생 

수는 400만인데 그중의 30%가 미

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미

국의 중국 유학생들 중 41%는 학

사과정이며 39.6%는 대학원 레벨

의 학생이다. 미국의 중국유학생

들 중 75% 이상 자기 본국으로 돌

아간다는 것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

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학생들 중 

12%가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이다. 나이 18세까

지 공산주의의 무신론 교육을 받

아온 중국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잘 받

아들이는 상황이다.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교회에서 

배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중국

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내에서 

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

이다. 

2017년 초에 하와이대학에서 4

년 동안 언어학으로 학사학위 마

친 한 중국 여학생이 호놀룰루의 

한 미국교회에서 다른 중국학생

들과 같이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

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

갔다.   

26명의 전임사역자를 갖고 있

는 AFC는 미국의 큰 대학에 파송

하여 특별히 중국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매년 크리

스마스 직후 북미의 대도시에서 

중국인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다. 

AFC의 2016년의 예산은 5백만 

달러가 넘었다. 21세기 세계복음

화는 중국내 1억의 기독교인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중국교회의 선

교운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많은 선교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는 같이 손

을 잡고 서로 협조하여 세계복음

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rohonolulu@gmail.com 

<13면에서 계속>

2014년 9월 정년퇴임과 함께 스

와지로 들어오셔서 1기 사역자로서 

열심히 섬기신 남상윤 교수님(산부

인과)께서 일단 스와지 사역을 마무

리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

다. 어려운 시기에 스와코센터장과 

PMCI지부장 역할을 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다른 국가에서의 사역을 위해 준비 

중이신데 이 부분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주심을 믿습니다.

첫 2기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박

승욱 선생님(소화기내과)을 보내주

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1월 7일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와지에서 연약

한 부분 중 하나인 소화기내과 분야

의 내시경 및 초음파 뿐 아니라 심

장에코 등 제반 내과적 질환을 담당

하시게 될 텐데 잘 감당하실 수 있

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의미 있는 사역이 되기 위

해서는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사역

자들도 필요합니다.

주께서 적합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

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와지보건부와 대한비뇨기과학

회가 MOU를 맺고 서료 협력을 하

기로 한바 금년 2월에 비뇨기과학

회팀이 방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들 비뇨기과 부분의 원활한 사역

을 위해서 충남대병원에서 쇄석기

와 내시경 장비 일부를 기증해 주셔

서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의 하

나인

비뇨기과 진료를 잘 감당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두 기관과의 협력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2016년처럼 진료팀으로 단기

라도 오시게 되면 이 또한 귀한 동

역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

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께서는 언

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김선영 교수(sykim@cnu.ac.kr, 

010-4408-7154, 070-4123-1652:

스와지사용, 김경진 부장(010-

2743-8430)에게 연락주시면 되겠

습니다.

12월에도 8분이 정기후원 또는 

특별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해주신 135분의 정기후원자분

들과 50분의 특별후원자분들이 계

셨기에 참으로 큰 힘이 되었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수자는 아니더라도 참으

로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

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리

라 믿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잘 감

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복된 새해이시

기를 기도합니다.

스와지랜드에서 여러분들을 대신

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

기도제목

1. 새로운 상주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기를

2. 단기 사역자(1-4주 내외)들을 

보내 주시기를 

3.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인도

하심을 잘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도

록

4. 간호부분, 의료기사부분, 행정

부분 등 여러 분야 동역자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선교 기고

북미 1,300개 중국인교회에 선교의 불 확산
지난해 말 제12회 북미(동부) 중국교회선교대회 

노봉린 박사
AGST-Pacific 신학대학원 원장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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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다윗이 나라를 확장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

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동서남북을 완전히 점령했

습니다. 서쪽 블레셋에서 동쪽 모압 암몬, 남

쪽 애굽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 지역까지 완

전히 국토를 확보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랫

동안 민족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

했습니다. “매덕암마”(가드)는 블레셋의 수

도입니다. 이 수도를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괴롭히던 블레셋은 완전히 빼앗았습

니다. 모압 암몬 에돔은 다 이스라엘을 괴롭

히던 대적들이었는데 힘이 없는 노약자들과 

아이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창15:18

이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케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시대에 와서 완전히 이뤄진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삼하8:1-8)화

삼하 8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이 

주변 국가를 항복시키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

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

유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했어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

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스라엘의 왕으로써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수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분만 경외하며 살

면서도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써 백성들에게 원망이나 불평

을 듣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

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잘된 후에도 살기

가 편해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

고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 필요

한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삼하8:1-6)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얻은 금은보화를 다 하나님

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로 위로부터 옵니다.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물질관리를 잘하는 사람입

니다. 누구나 고생한 만큼 이제 자신도 누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도 젊은 

시절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의 왕들이 금은

보화를 다윗 왕에게 가져와도 금은보화를 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수록 더 금은보화가 넘치고 항상 어디를 가

든지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많

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삼하8:9-12)수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

뻤습니다.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하

나님께 계속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날이 갈수록 더 부유해지고 더 명예를 얻고 

더 많은 나라를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먼저입니다. 보화

를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공정하

게 잘 다스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세상에 아

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왕 중의 왕이 됐습니

다. 나라는 부하고 강해졌고 국토는 심히 넓

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 자기 마

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라

가 점점 더 잘돼갈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뜻

에 따라 순종하며 이끌어감으로써 더욱 강성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삼하8:13-15)목

다윗은 모든 분야에 관료조직을 전문화 시

키면서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세웠습니다. 

예전에 사울왕은 오직 힘을 쓰게 생긴 사람

을 불러다가 군사관료들만 세웠습니다. 막강

한 군사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

나 다윗은 군사관료들뿐 아니라 모든 기관

에 전문적인 관료를 임명함으로써 나라의 질

서를 바로 잡아갔습니다. 군대장관을 세우고 

사관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사관”은 왕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두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연락을 수월하

게 하는 행정비서관을 세웠습니다. 또한 왕

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수비대를 세웠고 신실

한 대신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먼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맡은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전문가가 돼 하나

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금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 쌔(삼하8:15-18)

다윗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 하나하나

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

다. 본문말씀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 사

울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를 왕자와 같이 모

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그

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의 아름다

운 마음과 그의 선한 행실이 나타나고 있습

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

별히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늘 옆에서 도와

주고 용기를 주었던 요나단을 잊지 않고 그

의 아들을 찾아서 왕자와 같이 후하게 대접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은혜

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

다운지요!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삼하9:1-10)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우리는 지금, 한인 기독교 교육을 위

한 그리고 한인 기독교 교육에 의한 비

평적 사회학적 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

고 있습니다. (Critical Sociological In-

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

tian Education). 이 이야기는 한인 기독

교 교육을 위해(criticism toward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그리고 

한인 기독교 교육에 의해 (criticism by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하지 않고 적극적인 일련의 

관여(Involvement)”를 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

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 만능

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

ruption)”, 그리고 “인종차별(Racism/

Racial Discrimination)”에 대해 논의하

였습니다. 오늘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기

독교 교육적 관여와 연속성 상에 있는 “

다문화교육 (Multicultural Education)”

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인

종차별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관여는 우

리 한인들이 미국 사회 내 실생활에서 인

종간 상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양식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하

도록 돕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인들 스스로 먼저 다른 인종들을 존중하

고 인정하고 평등하게 여기고 대하고, 그

리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리

고 그 교육의 담론은 바로 하나님의 말

씀의 진리 즉 모든 인종들을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으며 우리 모든 인류

를 동일하게 고귀하고 소중하게 사랑하

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인종”

적 상호평등에 대한 것이라면, 다문화 교

육은 각각의 다양한 인종들이 민족과 나

라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형성해 온 “

문화”에 대한 상호평등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미국사회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일 

뿐 아니라, 그 다양한 인종들의 문화들과, 

그 다양한 인종들이 구성하고 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의 다양한 문화들

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문제는 인종적 

차별이 해당 인종의 문화 및 민족/나라의 

문화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이 두

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은 이

러한 경향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들

의 평등성(Equality), 상호성(Mutuality), 

그리고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하고 이

를 통해 더욱 풍성한 삶과 앎을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인종차별과 함께 문화적 불

평등은 확실히 우리 사회의 깨어지고 불

의하고 불건전한 부분이며, 다문화 교육

을 통해 이에 대한 기독교적 관여를 실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역자들은 분명

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인종들과 민

족들과 나라들에게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문화들

이 미국이라는 한 사회에 모여서 함께 어

우러져 있습니다(사실 이 자체가 미국이

라는 한 나라의 문화이기도 할 테지요). 

그러나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존재하기

는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모습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종차별에서

와 유사하게, 힘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기

준이 되고, 다른 다양한 문화들보다 고상

하고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양

식과 가치는 열등하거나 혹은 심하게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들의 문화에로 동화시키는 교육에 열성

을 다해오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

가 고등하기 때문에 그와 다른 문화, 즉 

그들의 입장에서 열등한 문화를 가진 사

람들은 교화 및 교육의 대상이라 여기면

서 말입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는 문화적 

평등성도, 상호성도, 다양성도 진정한 의

미로 실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뿐만 아

니라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

문화 우월주의가 존재하고 있지요). 이 때

문에 미국 사회 안에 존재하는 많은 다양

한 문화들과 그 문화를 가지고 온 혹은 형

성해 온 이민자들은 자문화의 고유한 가

치를 부정당해야 했고, 이 때문에 그 자녀

들은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자존감

이 곤두박질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해야만 했으며, 다양한 문화적 경

험으로부터 배운 혹은 배울 수 있었을 풍

성한 잠재성을 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

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와는 

정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

하고 존중하며, 평등하고 소중하게 창조

한 우리의 이웃을 차별하고 멸시하지 않

으며, 서로에게 배우며 어우러져 살아가

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들과 민족들과 

나라들로부터 온, 다양한 문화들을 함께 

가져 온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조화롭게 사

는 것에 가치를 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문화간 우열을 논하지 않고, 

우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실히 알려주고, 그리 여기고 그리 행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임을 배울 수 있도록 도

와야 할 것입니다.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

를 인정하고 상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훈련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다문화 교

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인 기독교 교

육은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정신을 품고 

교육적으로 실천하여 문화적 불평등이라

는 이 사회의 깨어짐에 대응하고 적극적

으로 관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요즈음

에는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 교회들이 이

미 문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 교육의 당위

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사회

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명목상 실행이 있을 뿐 실

질적인 실천이 부족합니다. 우리 한인 기

독교인들부터 진실하고 유쾌하게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누리며 다문화 교육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한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의 근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

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문

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 교육의 근저가 기

독교적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야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문화

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문화 교육을 진

행하고자 할 때, 다양한 문화들의 양식과 

가치에서 기독교적인 문화와 양식과 가

치에 상치되는 부분들을 대면하게 될지

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적 불평

등에 대해 기독교적 관여를 할 때, 이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예는 문화 안

에 존재하는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한 인

종 혹은 민족 혹은 나라의 문화라는 것

은 자체는 종교적인 부분을 포괄하고 있

는데,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면서 종

교다원주의의 논리로 귀결되는 일을 경

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안에 존재하

는 종교적인 부분을 해당 문화와 따로 떼

어서 생각하기 힘들지만 문화와 종교를 

동일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

는 상대성과 다양성을 혼돈하는 것입니

다.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 교육을 포스

트 모더니즘적인 절대진리 부재논리 혹

은 상대성 논리로 왜곡시켜서는 안되겠

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이 문화적 

불평등에 대해 기독교적 관여를 할 때, 문

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문화 교육을 

실행할 때,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을 묻고, 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6)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0)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인종차별에 대한 기독교교육 관여는 백인들의 진실한 회개와 사죄 있어야

한인들도 백인에 편승하거나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타인종 존중하도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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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위스 탐방 

여행팀은 런던을 더 살피지 못

한 아쉬움을 안고 프랑스로 향했

다. 

유로스타를 이용하기 위해 터미

널에 도착하자, 히드로 공항의 검

색이 무색할 만큼 까다로운 검색

을 거친 후에야 기차에 오를 수 있

었다. 유로스타는 유럽대륙과 영국

을 가로지르는 도보해협을 건너 2

시간 만에 파리에 도착했다. 

샹송이 흘러나오고 낭만으로 가

득 차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파리

에 도착하자 가이드는 삼엄하게 

주위를 경계하며 소지품 관리를 

잘할 것을 강조, 또 강조했다. 또한 

테러 후유증 때문인지 곳곳에 중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들도 눈에 

들어왔다. 터미널을 벗어난 일행은 

흘러내리는 빗줄기 속에 왠지 모

를 무게를 느끼며 숙소에 도착했

다. 

프랑스의 문화 체험 

이튿날도 빗줄기는 그치지 않았

다. 그러나 빗속에 비치는 에펠탑

의 모습도 운치 있었고 나폴레옹

이 건축을 시작했지만 결국 시신

이 되어 겨우 통과한 것으로 유명

한 파리의 개선문, 샹제리제 거리, 

콩코드 광장, 루브르 박물관은 여

전히 관광객들로 만원이었다.

고딕양식의 대표적 건축물로 꼽

히고 있는 노틀담 성당은 가장 수

직적이고 근엄하며 보는 이로 하

여금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아름다운 장미의 창은 보는 이들

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이 성당

은 세계 3대 성당중의 하나로 이 

시테 섬에 세워졌고 이 섬을 중심

으로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가 생

성되게 됐다고 한다. 

루브르 박물관은 비가 오는 날

씨임에도 관객들이 줄을 이었다. ‘

루브르의 안방마님’으로 별명이 붙

은 레오날드 다빈치의 모나리자 

앞에는 여전히 구름 같은 관람객

이 몰려 있었고 프랑스 최대의 그

림으로 꼽히는 성경을 배경으로 

한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도 인기

가 높았다. 이날 가이드를 맡은 김

시보 씨는 현재 파리에서 활동 중

인 화가로 박물관의 작품들을 상

세하게 설명해주어 프랑스의 문화

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위그노(Huguenot)들의 활약

종교개혁을 이끈 개신교 신학자 

존 칼빈은 프랑스 노용(Noyon)에

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캐톨릭

의 미움을 사서 프랑스를 떠나 스

위스 제네바에 정착했고 그곳이 

그의 종교개혁 활동무대가 되었

다.

프랑스, 하면 우리는 위그노

(Huguenot)를 떠올린다. 위그노는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을 말한다. 

칼빈주의를 추종하던 위그노들은 

캐톨릭 교회에 저항하며 ‘위그노 

전쟁’을 벌였다. 특히 성 바돌로매 

축일 대학살로 수많은 위그노지도

자들과 수천 명의 신자들이 개신

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나라

가 프랑스다.

1598년 앙리 4세가 낭트칙령을 

발표해 마침내 위그노들에게 신앙

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러나 그것

도 잠시 루이 14세에 이르러 낭트

칙령이 폐기되자 대규모 위그노들

의 프랑스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칼빈은 부의 정당한 축적을 환

영했다. 또 직업 소명설을 주장해 

귀족이나 왕족이 될 수 없었던 도

시 중산층의 환영을 받았다. 당연

히 위그노들은 돈 많은 상공업자

들이었다. 일찌감치 제철·염료·화

학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재능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었다.

낭트칙령이 폐기되자 프랑스의 

경제기반을 떠받들고 있던 위그노

들은 정치적, 신앙적 망명길에 올

랐다. 이 위그노들이 독일로 건너

가면서 기술후진국이었던 독일이 

프랑스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스위

스로 이주해간 위그노들은 시계 

산업을 발전시켜 스위스를 세계 

최대의 정밀공업국으로 만들었다

고 한다. 이 설명을 들으며 스위스

의 시계가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았

다. 

영국의 찰스 2세는 위그노를 받

아들이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들을 

환영하기도 했다. 그래서 위그노들

이 증기기관과 면직공업을 발전시

켜 산업혁명의 방아쇠를 당기게 

했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

라’로 만드는데 위그노의 공헌이 

크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지적이

다. 

18세기 초 미국에 온 위그노들

은 탄약기술을 보급시켜 서부개척

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그 위그노들의 개신교 신앙을 

봉쇄한 프랑스는 결국 가난한 전

제국가로 전락해 루이 16세에 이

르러서는 사치의 상징으로 알려졌

던 왕비 마리 앙트와네트와 루이 

16세는 결국 콩코드 광장에서 비

참하게 참수되는 프랑스 대혁명의 

희생자가 됐고 그 사치스러웠던 

왕정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

다.

 
존 칼빈을 따라 스위스 제네바

로 

그런 위그노의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는 프랑스 파리를 거쳐 존 칼

빈의 활동무대였던 스위스 제네바

에 도착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들의 노력으로 개신교의 중심이 

된 제네바는 ‘개신교의 로마’란 별

명이 붙기도 했다.

제네바는 UN의 유럽본부, 국제

적십자사 등 22개의 국제기구와 

250여개의 비정부 기구가 있는 도

시로서 세계 최초의 꽃시계, 제네

바의 상징인 레만 호수와 140미터

까지 솟아오르는 레만호수 분수로 

유명하다고 가이드는 상세히 들려

주었다. 

‘장로교의 아버지’ ‘제네바의 지

도자’로 불리는 칼빈은 생피에르 

교회에서 목회했다. 27세에 개신

교 신학의 골격이요 기초라 할 수 

있는 ‘기독교강요’ 초판을 완성했

으니 그는 천재 중의 천재요, 경건

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다. 생피에르 

교회는 13세기에 캐톨릭교회 성당

으로 건축됐으나 종교개혁을 거치

면서 개혁교회가 됐고 흔히 장로

교 1호 교회당으로 부르기도 하지

만 존 낙스가 설교하던 스코틀랜

드 에딘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교

회당을 1호 교회당으로 부르는 사

람도 있다.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복합

된 형태로 건축된 이 예배당엔 노

후에 건강이 좋지 않아 앉아서 설

교하던 칼빈의 의자 하나만 잘 보

존돼 있다. 

캐톨릭의 성상 숭배 등을 강력

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예배당 안

에는 아무 것도 걸려 있거나 붙어 

있지 않은 텅 빈 벽면이 특이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칼빈의 의자도 

회중석 앞자리에 작은 팻말 하나

가 붙어진 채로만 놓여 있었다.  

생피에르 예배당 길 건너에는 

칼빈이 세운 칼빈아카데미가 시작

된 작은 건물이 있고 칼빈의 생가

도 가까운 곳에 보존돼 있었다. 그

의 생가를 알리는 표시판도 거창

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절제된 모습이 인상적이다. 

칼빈아카데미에서 존 낙스가 가

르침을 받았고 그 아카데미는 후

에 제네바 대학교가 돼 그 대학 내

에 있는 바스티용 공원에는 칼빈

을 비롯한 네 명의 개혁자들 부조

가 건립돼 있다. 칼빈 탄생 400주

년에 건립된 종교개혁기념비라고 

할 수 있다.

4명의 개혁자들은 왼쪽부터 칼

빈에게 영향을 미친 파렐, 칼빈, 그

리고 칼빈의 후계자 베자와 존 낙

스가 조각돼 있다. 벽에는 당

시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Post Tenebras Lux(어둠 뒤

에 빛이 있으라)’라는 라틴어

가 새겨져 있었다.

이렇듯 칼빈은 업적은 위

대했지만 자신을 위해 아무

것도 남기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그는 제네바 공동묘지

에 이름 없이 묻혀 있다.  

 
위기 마운틴 정상에서 주

일예배 

제네바를 거쳐 취리히로 가

는 도중에 알프스의 수천 개 

산봉우리 중 하나인 위기 마

운틴으로  올라갔다. 톱니를 

이용한 산악열차 케이블카를 

통해 올라가며 알프스 산맥

을 경험하고 산기슭에 자리

한 아름다운 마을들도 볼 수 

있었다. 

이날 주일예배는 알프스 산

맥 위기 마운틴 정상에 위치

한 Kulm 호텔에서 조명환 목사 인

도로 기도 이건세 장로, 말씀 황기

호 목사, 축도 류용호 목사가 맡아 

드렸으며 예배를 마친 일행은 알

프스 산맥을 뒤로하고 취리히로 

발길을 옮겼다.  

<이성자 기자>

<계속>

위그노들 추방한 프랑스는 가난한 전제국가로 전락...오늘은 테러로 경계태세 

칼빈의 주 활동지 제네바...자신의 흔적 남기지 말라 유언대로 묘비명도 없어

종교개혁 500주년...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발상지 학습여행 동행기 (2)

스위스 쭈리히 후라우미스터 교회앞에서알프스 산맥 위기마운틴 정상에 위치한 Kulm 호텔에서 주일에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루브르박물관에서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 현지 가이드 김시보씨(파리에서 활동중인 화가임)
종교개혁자상 앞에서 기념촬영

<1면에서 계속>

클릭 한번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즉각적인 문화 속에

서 성경 읽기는 시간과 인내를 요구

한다. 

다이어트나 운동과 마찬가지로 

성경 읽기 역시 즉석에서 결과가 나

오지 않는다. 보상을 얻기까지 시간

이 많이 걸리는 훈련이다.”

“더 많이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

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옮겨가

면 사람들은 성경 읽을 시간을 찾아

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목회자들과 

영성 지도자들에게 죄의식의 덫을 

놓지 말고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에게 위로와 안내를 해주는 

책이 성경임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는 점도 일러 준다."

결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

심에 감사해야 한다. 아직도 미국인

들은 성경을 가치 있는 목표라고 믿

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심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 깨닫도록 사

역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미국인 중 과반수가 성경 읽는다!


